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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노력
44권, 1호, 2019년

독자 여러분께

여
러 나라의 군대, 보안군, 정부, 

민간 단체 사이에 진행되는 

통일된 노력을 심도 있게 다룬 

인도 태평양 디펜스 포럼 2019년 1분기 

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이버 위협, 대량 살상 무기, 국제 

범죄 대응 같은 복합 임무와 다차원 전쟁은 

인도 태평양에서 여전히 중요 이슈입니다. 

정보 공유, 우선 순위 상충, 교리와 장비의 

차이, 언어 및 군사 용어의 차이 등 다양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국적 참여와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안정된 시기 또는 긴급 상황에서의 모든 작전을 항상 군대가 지휘하는  

것은 아닌 만큼, 노력의 통합과 중복 업무의 감소를 위해서는 서로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이번 호 포럼에서는 민군 조직 사이의 개방된 통신 라인 유지와 상호 

역량 및 한계의 이해에 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재해 구호 상황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것은 바로 인도주의 단체입니다. 이들이 다양한 군 역량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경우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최대한 신속히 경감할 수 있습니다.
표지 기사에서는 호주 국립 대학교 데이비드 브루스터(David Brewster)  

박사가 인도양에서 전개되는 인도와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을 다룹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해 압박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럼 이번 호에서는 

전인범 전 한국 육군 중장이 미국, 한국, 그 밖에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국가들이 북한과 

협상할 때 마주칠 수 있는 까다로운 문화적 문제를 설명합니다. 

이번 호는 또한 태국군 평화 작전 센터 센터장 눗따뽕 깻숨보온(Nuttapong 
Ketsumboon) 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깻숨보온 

소장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태국과 미국이 공동 주최한 코브라 골드 2018 다국적 

훈련에 이어 태국이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러시아의 주둔은 이미 치열한 인도 태평양의 패권 및 영향력 경쟁에 더욱 불을 

붙이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이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러시아의 야심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호는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 그리고 러시아의 이러한 지역적 야심을 무너트릴  

수 있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번 호를 통해 통일된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포럼 

스태프 이메일 ipdf@ipdefenseforum.com으로 보내주십시오.

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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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중장(2016년 7월 퇴역)은 한국 육군에서 

제27 보병사단과 특전사 사령관을 역임했으며 

한미연합사 참모차장과 유엔 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 수석대표로도 활동했다. 현재 브루킹스 

연구소 산하 동아시아 정책 연구 센터의 외교 

정책 방문 펠로우로 일하고 있다. 화랑무공훈장 

등 다양한 표창을 받았으며 특히 2005년  

이라크 참전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동성훈장이 수여되었다.  

국가 안보, 한반도, 테러리즘,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14페이지에 등장

데이비드 브루스터(DAVID BREWSTER) 박사는 

호주 국립 대학교 국가 안보 대학의 수석 연구 

펠로우로 인도양과 인도 태평양의 해양 안보를 

연구하고 있으며 호주 해군 해군력 센터 펠로우, 

멜버른 대학교 호주 인도 연구소의 대표 연구 

펠로우이기도 하다. 그의 신간 바다에서 만난 

인도와 중국: 인도양 지역에서 전개되는 해군 

패권 경쟁을 통해, 인도와 중국이 인도양에서 자국의 역할을  

어떻게 인지하고 서로에 대한 해군 전략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알아본다.  24페이지에 등장

푸르나 찬드라 타파(PURNA CHANDRA THAPA) 

대장은 네팔 육군 참모총장으로, 지난 36년 간 

육군 본부 군수 담당과 밸리 사단 사령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휘 및 참모 역할을 거쳤다. 

또한 유엔에서도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1986년에는 레바논 네팔 파견 부대의 

사령관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는 골란 고원 유엔 철수감시군 사령관으로도 일했다.  

많은 훈장을 받은 장교로서 네팔 트리부반 대학교 인문학  

및 사회과학과를 졸업했으며 인도 마드라스 대학교에서  

국방 전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42페이지에 등장

IPDF

알렉스 카터(ALEX CARTER) 중령은 미국 

육군 장교이며 하와이 호놀룰루 소재 

다니엘 K 이노우예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의 군사 펠로우다. 
 
다미안 페르난도(DAMIAN FERNANDO) 

대령은 스리랑카 해군 장교이며 바다에서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와 싸운 경험이 있다. 

이들은 모두 2017년 다니엘 K 이노우예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의 종합 테러 

대응 과정을 수료했으며 이번 호에서 

스리랑카 내전의 대테러 전략과 전술을 

소개했다.  46페이지에 등장

기고자

토론에 
참여해주십시오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도 태평양 디펜스 포럼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 및 안보 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발행하는 분기별 잡지로서 테러 
방지부터 국제 협력 및 자연 재해까지 지역의  
안보 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제에 대한 고품질  
심층 자료를 제공합니다.

포럼은 사려 깊은 토론을 유발하고 
건전한 아이디어 교환을 장려합니다. 
기사, 사진, 토론 주제, 기타 의견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Program Manager
Indo-Pacific Defense FORUM
HQ USINDOPACOM, Box 64013
Camp H.M. Smith, HI  
96861-4013 USA

인도 태평양 디펜스 포럼은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매일 
새로운 기사가
www.ipdefenseforum.com에 
게시됩니다.
방문하시면 다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	 온라인 전용 콘텐츠 액세스
n	 이전 호 검색
n	 피드백 보내기
n	 구독 신청
n	 기사 제보 안내

많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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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의 
정부 비판자 억압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 미화 

총 9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 및 차관을 
제공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타로 고노(Taro Kono) 일본 외무성 대신과 
프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은 2018년 4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경제 및 전력 전송 프로젝트를 위해 460만 
달러의 보조금과 86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2017년 11월 제1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이 
정부 요청에 의해 해산되자 일부 서방 국가는 
이를 비난하며 원조를 중단하고 일부 여당 
인사에 대해 비자 발급을 금지한 바 있다.

인권 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일본이 훈센 
총리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선거를 계속  
지원하고 캄보디아 내정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훈센 총리는 일본의 자금 지원을 높이 
평가하며 비판을 일축했다.

훈센 총리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우방인 
일본이 캄보디아를 돕고 있는데 일부 악한 
세력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를 호도할  
수 있다"는 글을 게시했다.

훈센 총리의 보좌관 이앙 소팔레스(Eang 
Sophalleth)에 따르면 고노 대신은 훈센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캄보디아가 2030년까지 
중진국 대열에 진입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조 아베(Shinzo Abe) 일본 총리의 
자문인 켄타로 소노우라(Kentaro Sonoura)는 
최근 성명서에서 캄보디아 야당에게 대화를 
통해 정치 위기를 끝내라고 촉구했다.  로이터

원조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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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지역 뉴스IPDF

AFP/G
ETTY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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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이 이끄는 뉴질랜드 정부가 2018년 6월 
인프라 자금을 확보하고 관광 산업 호황으로 
인한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의 해외 

관광객에게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인당 최대 미화 24.40달러까지 부과될 새로운 
관광세는 중국-뉴질랜드 방문의 해인 2019년 중반경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연간 미화 3970만 달러에서 558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여 자연 환경 보존과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켈빈 데이비스(Kelvin Davis) 관광부 장관은 이메일 
성명서에서 "관광객들로부터 작은 기부를 받음으로써 
이들에게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이들이 즐기는 자연 
환경을 더 효과적으로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를 가장 많이 찾는 이웃 국가 호주에게는 
관광세가 면제되나 중국, 미국,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방문국은 부과 대상이 된다.

관광세는 관광객들이 비자를 신청할 때 수수료를 
결제하는 새로운 전자 여행 기관을 통해 징수될 계획이다.

뉴질랜드는 지난 4년 동안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경제가 크게 성장했지만 인프라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조용했던 산책로에 관광객과 쓰레기가 넘쳐난다는 불만이 
현지인들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비즈니스, 혁신, 고용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 약  

450만 명의 뉴질랜드를 찾는 관광객 수는 2015년부터  
크게 늘기 시작하며 2018년 4월 현재 지난 1년간 관광객 
수는 거의 30퍼센트 급증한 380만 명에 달했다.  로이터

관광세

일본/캄보디아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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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 자금 세탁 감시 기관의 수장이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 인도네시아에서  
뇌물과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 거래를 제한하는 새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금융 거래 보고 및 분석 센터 센터장 기 아구스 
바다루딘(Ki Agus Badaruddin)은 2018년 입법부 우선 

인

과제로 현금 결제를 최대 1억 루피(미화 7260달러)로 
제한하는 새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바다루딘 센터장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목적은  
자금 세탁과 테러리스트 자금 지원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있다"고 말했다.

법안의 집행 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거래의 약 85퍼센트가 은행이나 

기타 전자 채널을 통한 결제보다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가 자금 세탁, 부패, 테러리스트 자금 
지원을 근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다루딘 센터장은 기자들에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융 거래 보고 및 분석 센터의 추적 결과 뇌물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Tempo.co 보도에 따르면 금융 거래 보고 및 분석 
센터는 인도네시아 전국 총선을 앞두고 이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건수가 전자 거래의 경우 53건인  
데 비해 현금 거래의 경우 10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국제 투명성 기구의 2017년 부패  
인식 지수에서 180개 나라 중 콜롬비아 및 태국과  
나란히 96위를 차지했다.

법안 작성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전 은행장 
아구스 마르토와르도조(Agus Martowardojo)는 새 법안을 통한 
거래 제한이 법 집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르토와르도조 전 은행장은 결제 시스템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현금 거래도 괜찮지만 다른 수단이 더  
효율적"이라며 새 법안이 은행의 전자 거래 촉진 
캠페인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뇌물과의

전쟁

2018년 6월 수레시 프라부(Suresh Prabhu)  

인도 항공부 장관이 국내 항공기 제조사가  
부품부터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항공기를 
궁극적으로 자체 제작하게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프라부 장관은 트위터에 연이어 게시한 메시지에서 
에어버스와 보잉사에게 인도 정부의 대표적인 "메이크  
인 인디아" 캠페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요금  
인하와 승객 증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자국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강조했다.

프라부 장관은 트위터에서, 호황기인 인도의 항공 시장과 
경제에 1000대 이상의 여객기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화물기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에어버스는 향후 20년간 인도 항공사들이 1750대의 

항공기를 주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으며 보잉은  
같은 기간에 최대 2100대의 항공기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

항공기 

국산화

인도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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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 업데이트IPDF

인도네시아 
대테러법
강화 
어린이 동원 테러 사건에 따른 조치
기사 및 사진: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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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네시아 의회가 2018년 5월 말 구속 
기간 연장과 대테러 작전 시 군대 동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강화된 대테러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같은 대테러법 
강화는 어린이를 폭탄 테러에 동원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적극 추진됐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일부 개정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모호하다며 성급하게 입법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대테러 작전 군대 투입도 지난 20년 동안 군의 민간 관리 분야 
개입을 배제해온 노력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국회가 법안을 신속히 
승인하지 않으면 직권 발효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개정 법안은 
2016년 1월 자카르타에서 자살 폭탄 테러와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처음 제안됐으나 법으로 제정되지는 못했었다.

한편 2018년 5월 말에는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 
수라바야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경찰이 이슬람 반군 
용의자 14명을 사살하고 60명을 체포한 가운데, 이 테러는  
7세 어린이를 동반한 급진화된 가족이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무슬림이 다수인 인도네시아를 공포에 빠트린 이 사건으로, 
자살 폭탄 테러를 실행한 가족 13명을 비롯하여 모두 26명이 
사망했다. 주동자는 이슬람 국가를 추종하는 인도네시아 반군 
네트워크의 수라바야 분파 지도자였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반군 혐의자를 기소 없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의 세 배인 최대 21일까지 늘었고 체포부터 
재판까지 총 구속 가능한 기간도 약 두 배인 2년 이상으로 
연장됐다.

또한 2003년 제정된 기존 법의 허점을 여러 조항으로 
보완함으로써 테러를 조장하는 급진 성직자나 이슬람 국가 
가입을 위해 출국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을 기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확대됐다.

한편 테러 행위 및 위협의 정의도 확장되어 이념, 정치,  
안보 교란 동기도 포함하게 되었는데 일부 의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법의 남용이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테러 작전에 대한 군대 개입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새 법을 검토한 의회 위원회 의장 무함마드  
시아피이(Muhammad Syafi'i)는 군을 포함시킨 목적이 
인도네시아에서 급진 및 극단주의 네트워크를 근절하는  
데 경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1998년 독재자 수하르토를 축출하며 
민주화됐으며 막강한 권력을 누려온 군은 국방으로 그  
역할이 축소됐다.

현재 인도네시아 대테러 작전은 덴수스 88 특수 경찰이 
지휘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20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02년 발리 나이트클럽 폭탄 테러를 계기로 창설된 
조직이다. 덴수스 88은 지난 2년 동안 23건의 테러 시도를 
적발하고 360여 명의 반군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왼쪽: 덴수스 88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경찰 대테러 부대가 
동 자바 수라바야에서 진행된 급습 작전에서 반군 은신처를 
지키고 있다.

수라바야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현장에서 경찰 
폭발물 팀이 오토바이 잔해를 검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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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태평양 지역의 인신 매매 관련 기록에는 
명암이 교차한다. 북한과 버마 등 최악의 
인권 국가도 있는 반면 최근 여러 국가는 
인권 범죄에 대응하는 법과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성공도 거두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2018년 인신 매매 보고서는  
"인신 매매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예외인 나라가 
없다"며 "현대 노예 제도의 피해자들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거나 현실 및 
인터넷상에서 성매매로 착취당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이 큰 만큼 전 세계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  
종합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경을 초월하는 이 같은 
범죄에 협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은밀히 진행되는 인신 매매의 속성, 정부 조치의 
변화, 보고 체계의 통일성 부족 때문에 인신 매매 
관련 데이터는 해마다 변동이 크다. 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인신 매매 피해자는 약  
36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중 거의 3분의 2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련되어 있다.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전 미국 국무장관은 
2017년 인신 매매 보고서를 발표하며 "인신 매매는 
우리 시대에 가장 비극적인 인권 문제 중 하나다. 
가족을 갈라놓고,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법치를 
훼손하고, 또 다른 국제 범죄를 양산하며,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빼앗는다. 따라서 인신 매매의 
재앙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러 다자 및 지역 조직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신 매매 근절을 위한 공통 목표, 의제, 
규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예를 들어 아세안은 
2017년 3월 여성 및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인신 매매 
근절 아세안 컨벤션에 법적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과 하위 지역 차원에서 연구 및 데이터 수집 
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해 협력했다. 

아세안 컨벤션은 이 지역이 인신 매매 예방, 피해자 
보호, 범죄자 기소 및 처벌, 지역/국제적 협력 및 협조 
분야에서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국제적 의무는 물론 국내법과 정책상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컨벤션은 인신 매매 문제, 인신 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법 기관 및 기타 담당자의 역량 구축, 
인신 매매 차단에 필요한 국경 협력 강화와 첩보 및 
정보 공유에 대해 사회 전 부문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인식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성 및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인신 매매 근절 
아세안 실행 계획은 "아세안 국가 중 일부는 인신 
매매의 목적지이고 일부는 출발지이자 경유지"라며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여부에 따라 해당 회원국의 
과제, 국가적 우선 순위, 전략이 달라진다. 그러나 
인신 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하며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 마이 프로텍터
2018년 4월에는 말레이시아 비정부 단체 두 곳이 인신 
매매 의심 사례 신고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최초로 
공개했다.

"비 마이 프로텍터(Be My Protector)"라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인신 매매의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를 발견한 사람이면 누구나 사진과 상황을 
업로드하고 심각성 수준을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후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조직인 테나가티나와 
체인지 유어 월드가 신고 접수 24시간 이내에 먼저 
조사를 시작하고 필요에 따라 세부 정보를 경찰과 
기타 관계 기관에게 제공하게 된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2018년 말까지 다운로드 횟수 10만 회,  
2023년까지는 100만 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수 년에 걸쳐 인신 
매매 용의자들의 기소를 늘렸다. 베나르 뉴스에  
따르면 2015년 26건, 2016년 131건에 불과했던  
인신 매매 기소 건수는 2017년 282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정부의 인신 매매 근절 노력이 강화되면서 
말레이시아의 2017년 등급 역시 전년도 보고 기간과 
비교해 2등급으로 올라갔으나 2018년 보고서에서는  
2등급 주의 목록으로 약간 하향 조정됐다. 두 보고서는 
모두 말레이시아가 인신 매매 피해자를 찾아내고 
보호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나르 뉴스는 한나 여(Hanah Yeoh) 셀랑고르주 
의회 전 대변인이 "이주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다. 인신 매매 피해자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평가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꾸준히 
상황을 개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미국이 

지역 내 국가들이  
인신 매매 근절을 위한 
법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포럼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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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한 최소 인신 매매 기준을  
2020년까지는 완전히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아원 관광 근절
동남아시아 어린이들은 기부금을 
노린 사기 수법의 일환으로 종종 
집에서 고아원으로 버려지곤 한다. 
이는 일명 "고아원 관광"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주를 비롯한 각국은 이제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린다 레이놀즈(Linda Reynolds) 
호주 상원의원은 "이 지역에  
문제를 일으킨 만큼 이제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고칠  
차례"라며 "함께 해법을 마련해야 

하며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어린이 피해자들은 종종 
부모에 의해 버려지며 기부금 등 각종 
지원을 구걸하는 고아원 관광 사기에 
이용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호주는 
그동안 이 같은 지역 내 고아원에 
가장 많이 기부하는 나라 중 하나였다.

줄리 비숍(Julie Bishop) 호주 전 
외교부 장관은 "대부분 청년과 학생인 
호주 자원 봉사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신 매매에 가담하여 2000 호주 
달러 이상을 지출한다"며 "지역 내 
어린이들의 불행이 가중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 재앙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는 "스마트 자원 봉사"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해외 
고아원에서 진행되는 비숙련 단기 
자원 봉사 활동에 참가하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는 
고아원 수가 늘고 있으며 그 주원인은 
사기라는 것을 모른 채 좋은 목적을 
위해 기부한다고 생각하는 호주 등 
여러 나라의 국민들이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고아원에서 지내는 어린이 네 명 중 약 
세 명은 적어도 한 명의 부모가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비숍 장관은  
"최악의 고아원들이 돈을 노리고 
어린이들을 수용, 착취하고 있다. 
고아원은 어린이들에게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호주

인도양 

북태평양

인도

몽골

네팔

부탄

베트남 
필리핀

대만

일본

북한

한국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팔라우

통가

마셜제도미크로네시아

솔로몬제도 

동티모르

피지

캄보디아

태국

스리랑카

버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몰디브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인신 매매  
현황



13IPD FORUM

호주 국민도 인신 매매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다. 호주 
내무부 관계자들은 최대 4000명의 
호주 국민들이 세계 각지의 광산, 
공장, 사창가, 건설 현장, 농장 등에서 
현대판 노예로 착취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호주의 9 뉴스에 따르면 알렉스 
호크(Alex Hawke) 호주 내무차관은 
"인신 매매는 심각한 범죄 및 인권 
유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28일에는 현대 
노예 방지법안 2018이 호주 의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연방법상 범죄로 규정된 현대 

노예 관행에 대한 신고가 늘 것으로 
예상되나 미신고에 대한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공동 대응
관계 당국은 필리핀 앙헬레스가 
동남아시아 인신 매매의 중심지라고 
파악하고 있다. 경찰, 검사, 기타 정부 
기관 및 비정부 단체는 주민들이 인신 
매매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합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마닐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신 매매 방지 자선 
단체 비사얀 포럼 재단의 설립자 겸 
재단장인 세실리아 플로레스 오에반다
(Cecilia Flores-Oebanda)는 "인신 
매매의 고리를 끊으려면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며 "긴급 
단속 및 구조 활동을 많이 펼쳤으나 
아직까지는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인신 매매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인신 매매 근절 
노력에 대해 미국 정부의 인신 매매 
보고서로부터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유일한 인도 태평양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워크  
프리 재단의 2016년 글로벌 노예 
지수에 따르면 거의 40만 명, 즉 
필리핀 인구 250명 중 1명이  
현대 노예의 피해자다.

인신 매매 방지 활동에서는 
피해자들도 나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구세군 인신 매매 방지 캠페인에 
참가하고 있는 일부 생존자들은 교육, 
훈련을 받고 일자리를 얻어 삶을 
되찾음으로써 다른 생존자들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렸을 때 성매매 업소에 팔렸다가 
구조되어 운동가로 활동 중인  
당(Dang)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생존자 리더들은 자유의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앞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생존자들에게 의류와 
가구 제작 일자리를, 미국은 

조리와 프로그래밍 일자리를 제공 
중이다. 이처럼 새 삶을 시작하는 
생존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려는 
국가가 계속 늘고 있다.

인신 매매의 고리를 끊으려면 
피해자, 정부, 비정부 단체, 지역 
사회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2018년 인신 매매 보고서는  
"시장이 서로 연결되고 모바일 작업이 
이루어지며 디지털로 통신하는 이 
시대에 맞게 인신 매매범들은 더욱 
새롭고 정교한 방법을 개발하여 
피해자를 착취하고 있다. 인신 
매매범들은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확대하는 데 특히 능숙하여 
그들의 어려운 상황과 불안정성을 
이용하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정부 
정책과 활동을 악용하곤 한다"며  
"국가 정책이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리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시험하여 인신 매매범이나 다른 
관련자들이 인신 매매에 기여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그러한 조치가 없으면 
인신 매매는 앞으로도 계속 번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 
보고서는 "일부 국가에 의한 
국가적 안보 및 지역 안정성 추구도 
간접적으로 인신 매매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때로는 정부가 군대와 무장 
단체를 지원하고 합동 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이들에게 
대원 강제 모집, 어린이 모집 및  
동원 또는 성착취를 통해 국민들을 
착취할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군대와 무장 
단체를 지원하는 정부는 그러한 
조직이 어떻게 활동하고 정부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악용 사례를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신고 내용을 
투명하게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동시에, 범죄자를 기소하고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종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

1등급: 
정부가 인신 매매 피해자 
보호법의 최소 기준을 완벽히 
충족한 국가.

2등급: 
정부가 최소 기준을 완벽히 
충족하지 못했지만 기준을 
따르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

2등급 주의 목록: 
정부가 최소 기준을 완벽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 수가 
상당하거나 큰 폭으로 증가  
중인 국가.

3등급: 
정부가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국가. 2년 동안  

2등급 주의 목록에 남은 국가는 
자동으로 3등급으로 강등됨.

출처: 2018년 6월 미국 국무부 인신  
매매 보고서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미

북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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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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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태평양 지역에 주어진 
또 하나의 장기 과제
전인범 중장(퇴역) /한국 육군

미국과 북한 앞에 길고 험난한 협상 과정이 놓여있다.  

그 핵심은 북한이 보유한 불법 핵무기 및 기타 대량 살상 

무기 역량 그리고 그 사용 수단이다. 북한과 협력해야  

하는 나라가 어떤 규모의 과제에 직면할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그 군사 역량을 알고 있어야 한다. 

북한의 재래식 군은 성능이 제한된 낡은 탱크와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나 북한 인민군은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첫째, 북한은 요새 

같은 국가 체계와 100만 명 이상의 육군을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보다 나은 장비를 갖춘 특수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특수 부대는 대부분의 현대식 군대와 비교해 

장비와 훈련 면에서는 떨어지나 강한 정신 무장과 체력을 

자랑한다. 북한은 또한 주로 헬리콥터 같은 저고도 

항공기를 위협하는 유도 무기인 어깨 견착식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1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가 무장 병력 수송차량, 전차, 자주포에 장착되어  

있다. 이처럼 대규모의 휴대용 대공 시스템과 더불어 북한은 

다양한 재래식 대공포를 갖추고 있어 특히 주간에 회전익 

항공기의 작전 수행을 더욱 어렵고 위험하게 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GPS 교란 역량과 저렴한 일회용 드론의 

사용에 투자하고 있다. GPS 장비는 공중, 해상, 지상 

플랫폼에서 발사된 정밀 무기를 교란시킬 수 있으며  

정찰 드론은 전파 교란과 생물학적 무기 사용에 동원 

가능하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드론 격추는 물론  

탐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역량 부족뿐  

아니라 오해 시 상황 악화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응이 힘든 또 하나의 북한 역량이 될 전망이다.

셋째, 북한은 매우 위협적인 사이버 역량을 보유한 

해킹 강국이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은 개인적인 고려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역량과 재능을 갖춘 인재를 모집해 

사이버 전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북한 정부는 도덕이나 법적 장애물 없이 활동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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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실험과 작전 실행을 통해 사이버 대원들에게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북한의 사이버 

대원 모집 및 훈련 프로그램은 그 역사가 최소한 20년 

이상이다. 안보 분석가들은 북한이 국제 해킹 활동에 

연루되어 있으며 사이버 위협, 사보타주, 인프라 직접 

공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
북한을 이해하는 마지막 요소이자 충격적인 사실은 

북한에는 출생 성분에 따라 차별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단순한 사회 문제 이상이다. 

북한 사회는 출신 성분에 따라 국민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억압적인 체제 덕분에 북한 정권은 1990년대 

기근도 이겨냈다.

북한 정권은 국민을 출생부터 3대 계층으로 분류하며 

현재 이는 45개 하위 계층으로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최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북한 사회의 "핵심" 계층으로, 

여기에는 혁명 전사의 자손, 항일 및 대미 투사 부모의 

자녀, 공산당 당원, 군대 고위 간부 등이 포함된다. 핵심 

계층은 출생 때 결정되며 노력으로 얻을 수는 없다. 북한 

인구의 약 28퍼센트, 즉 600만~700만 명이 핵심 계층이며 

이들 중 거의 절반이 수도 평양에서 사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 다음은 "동요" 계층으로 대부분 상인, 판매원, 중국계 

북한인, 재일 북한인, 병역 기피자, 무당 및 그 자손으로 

이루어진다. 북한 인구의 약 45퍼센트인 약 1400만~1500만 

명 정도가 이 계층에 속하며 이들은 핵심 계층의 존재와 

활동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이다. 

2012년 8월 1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건국 지도자 
김일성 탄신 100주년 기념식 중 
김일성(왼쪽)과 후계자 김정일의 
초상화 아래에서 북한군 장교들이 
박수치고 있다.  AP 통신

2011년 10월 영양 실조에 걸린 북한 아기들이 황해도 남부 해주  
병원에 누워 있다. 출신 성분에 따라 지급되는 북한의 식량 배급  
제도는 특히 하위 계층의 식량 부족을 야기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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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군사력 균형
주요 장비 비교

핵 역량
2017년 9월 포함하여  
핵실험 6회 진행

화학 무기
2,500~5,000톤 보유

잠수함

북한 한국

F-22 
전투기

서울

평양
B-2 스텔스 
폭격기
(핵 무장 가능)

B-52 폭격기
(핵 무장 가능)

미국의 한국 지원

장비

병력

화성 15호
2017년 11월 시험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
2017년 3월 배치된 
미사일 방어 체계

무장 병력 수송차량

2,500

4,000 22,100 120만

545

286
3

383

2,672

70

3,600

2,418 11,368 50만

556

602 23

116

212

23

전차 대포 및 대공 시스템 현역 병력 전투기

헬리콥터 주요 전함 해안 순찰선 호버크래프트 상륙정

주한미군  
28,500명

한
국

출처: 국제 전략 연구소 발간 2017년 군사력 균형,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 안보 및 국제학 연구 센터 발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변화하는  
군사력 균형, AF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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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약 절반이 "핵심" 계층인 
북한 수도 평양의 모습.
AFP/GETTY IMAGES

북한 해킹 10년

여러 수사 기관은 전 세계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이버 공격이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은 북한 해커들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커들은 자금과 정보를 훔치거나 공공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데 목표를 두며 김정은에 대한 비판 세력을 공격하기도 한다.

출처: ZDNet, 국제 전략 연구소 보고서가 2018년 발표한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력 균형"

2009년
한국의 청와대, 국방부, 은행 
웹사이트가 해킹당했으며 미국 
국방부와 백악관 웹사이트도 
해킹 공격을 받았다.

2010~2014년
한국 정부 및 정부 
기관에 대한 해킹 
75,472건.

2011년
한국 농협이 해킹당해 1주일 이상 
은행 업무가 지연되고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했다.

2013년
북한 조선중앙통신사가 한국 
정부를 파괴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메시자를 전함과 
동시에 한국의 주요 은행과 
방송사가 마비됐다.

2014년
기자들의 김정은 살해 시나리오를 
담은 소니 픽처 엔터테인먼트의 
코미디 영화 "더 인터뷰"의 배포를 
막기 위해 네트워크를 해킹했다.

2016년
•	맬웨어에 감염된  

인트라넷 서버를 통해 
한국군 사령부에서  
기밀 정보가 유출됐다.

•	맬웨어를 통해 방글라데시 
연방 준비 은행에서 
미화 8100만 달러가 
도난당했으며 필리핀과 
베트남 은행도 해킹당했다.

2017년
•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은 섀도우 

브로커스 등의 해커들은 이터널블루를 
비롯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를 배포하여 
세계 각지의 기업을 마비시켰다.

•	파이어아이는 
미국의 여러 전기 
회사가 공격당했다고 
보고했다.

•	북한과 연계된 코벨라이트 
해커들이 미국, 유럽, 
동아시아의 소비자 에너지 
조직을 공격했다.

2017~2018년
암호 화폐 
거래소에서 수백만 
달러가 도난당했다.

2018년
•	전 세계 암호 화폐를 채굴하기 위해 

크립토재킹 맬웨어가 배포됐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불법 자금은  
김일성 대학교로 유입됐다.

•	탈북자와 북한 정권 취재 기자를 
목표로 구글 플레이에 맬웨어  
감염 안드로이드 앱이 삽입됐다.

•	캐나다 온타리오 운송업체 
메트로링크의 IT 시스템을  
교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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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적대" 계층으로 지주, 성직자, 반동분자, 

탈북자 가족과 그 자손으로 이루어진다. 북한 인구의 약 

27퍼센트인 약 600만 명이 여기 해당되며 이들은 낡은 

광산이나 힘들고 위험한 작업 지역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버림받은 계층이다. 분석가들은 적대 계층 중 

약 15만~20만 명이 강제 수용소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이처럼 모든 국민을 출신 성분에 따라 

분류하여 정치적 위험성을 평가한다. 직업, 교육부터 배급 

식량에 이르기까지 북한 국민의 삶은 거의 모든 측면이 

바로 이 계층에 따라 좌우된다. 예를 들어 북한은  

1990년대 기근과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대한 조치로 

북동부 지역 주민처럼 정치적으로 불량한 계층에 대해 

식량 공급을 차단했다.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최악의 

기근 중 함경북도 주민의 30퍼센트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탈북자의 대부분, 즉 약 60퍼센트가 바로  

이 지역 출신이다.

이 같은 북한의 사회 체제는 강도 높은 교화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북한 어린이는 유치원에 입학하면 

단독으로 일본을 무찌르고 한반도 국민들에게 자유를  

안긴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에 대해 가장 먼저 배우게 

된다. 또 다른 인기 주제는 모든 문제가 미국과 그 꼭두각시 

한국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주체 사상은 김씨 일가의 

영도 아래 북한 주민들이 따라야 할 유일한 길이다.

이러한 교화는 감시 체계와 스파이 및 정보원 

네트워크가 뒷받침하기 때문에 북한 정치 체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총살, 교수형, 심지어는 

화형에 의한 공개 처형도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취약성
북한은 단단한 호두 같지만 이처럼 견고해 보이는 사회 

통제가 사실 가장 약한 고리이자 가장 공격하기 쉬운 

약점일 수도 있다. 북한 지도층은 강력한 폭탄이나 핵 공격 

위험보다도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진실로 무장한 정보 

작전을 더욱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협상에 임할 때에는 전통적인 지혜가 유용할 

수 있다. 수백 년에 걸친 동북아 전쟁의 역사는 전쟁에는 

도덕이나 명예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기만, 거짓말, 

속임수, 교란 전술은 그저 다양한 전쟁 수단 중 일부일 뿐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Tokugawa Ieyasu)(1543~1616)가 

일본 패권을 두고 싸울 당시 일본을 처음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Toyotomi Hideyoshi)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Toyotomi Hideyori)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지던 오사카성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야스는 

히데요리에게 전령을 보내 평화를 제안했고 전쟁에 지쳤던 

히데요리는 제안을 수락하면서 이에야스의 군대가 성 

주위의 연못을 메우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이에야스의 

군대는 약속과 달리 이들을 공격했고 히데요리와 그의 

어머니는 자결로 생을 마감했다.

후에 이에야스는 신의를 저버렸다는 비판에 대해 "적의 

말을 믿을 정도로 아둔한 장군이라면 죽어 마땅하다"고 

답했다. 일본 최초의 쇼군이었던 이에야스와 그의 가문은 

그 후 260년에 걸쳐 나라를 통치했다.  o

반북한 시민 단체를 이끌고 있는 탈북자 박상학이 2018년 5월 파주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비판하는 전단지가  
담긴 풍선 날리기를 준비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로이터

북한 지도층은 강력한 폭탄이나 
핵 공격 위험보다도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진실로  
무장한 정보 작전을 더욱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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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태평양에서 지정학적 관계와 전략적 
파트너십의 변화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2018년 러시아는 그러한 동맹의 변화를 
이용해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의 패권 장악 시도를 
반긴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이 같은 경쟁 심화로 군사적, 
경제적 안정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AP 통신은 2018년 1월 짐 매티스(Jim Mattis)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 인도 태평양에서 공세를 강화하는 
러시아를 직접 겨냥하여 "테러리즘이 아니라 패권 
경쟁이 미국 국가 전략의 핵심 목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시작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은 세계 각국이 국제 규범과 규칙 기반 질서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러시아의 지역 내 영향력 확대 
시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은 미국 안보 전략의 토대가 
되고 있으며, 동맹들은 그동안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및 
정치적 번영을 가능케 한 
지역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평화를 
유지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강화하는 일은 미국의 국익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미국은 앞으로도 상호 이해를 위한 
삼자 및 사자 메커니즘 등 다양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이 지역 경제, 안보, 통치에 관련된 공통 

목표의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가치는 러시아나 중국의 방식과는 종종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가 안보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패권, 영향력, 국익에 도전하여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저해하려 하고 있다"며 "이들은  
경제의 자유와 공정성을 저해하고 군대를 강화하며 
정보와 데이터를 통제함으로써 사회를 억압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기회 확보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확대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의 새로운 동맹이자 
보호국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2018년 1월 이고르 
아나톨리에비시 코바에프(Igor Anatolyevish Chovaev) 
주 필리핀 러시아 대사는 양국이 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필리핀에게 정교한 무기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필리핀 라이프스타일 뉴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2018년 1월 두테르테 대통령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관 에두아르드 미하일로프(Eduard Mikhailov) 
소장에게 "우방인 러시아를 환영한다. 언제라도 
자유롭게 필리핀에 정박하여 휴식하고 물자를 
공급받거나 동맹인 필리핀을 보호해달라"고 말했다.

2018년 4월 다카 트리뷴 신문은 러시아가 필리핀은 물론 
인도네시아와 버마에도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

러시아의

야심
러시아가 인도 태평양의 동맹 변화를 

이용해 패권 확보를 노리고 있다

포럼 스태프

필리핀 마닐라 루네타 국립공원에서 
열린 공개 시연 중 러시아 해군 보병
(모르스코이 페코티)이 개인 전투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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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예상대로 재선에 성공하며 2024년까지  
러시아 대통령으로서 네 번째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면서 러시아의 인도 태평양에 
대한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 트리뷴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러시아 국경 너머 패권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미국이 
한때 독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세계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베트남도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도 바라고 있다.

베트남 뉴스에 따르면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공산당 사무총장은 "당, 국가, 국회, 정부, 베트남 
국민은 러시아와의 오랜 우정과 효율적인 협력을 중요한 
전통으로 평가하며, 러시아와의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개발을 중요한 최우선 외교 정책 중 하나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베트남 사이의 국방 관계는 베트남전보다 
앞선 냉전 시작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최근 개정된 
양국의 국방 조약은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협력, 회의, 훈련을 비롯해 2020년까지 양국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 해군 사령부는 러시아 전함용  

해양 군수 기지의 재설치를 제안하면서 이 기지의 주 
목적이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해적과 싸우는 러시아  
함정을 지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통신사에 따르면 2018년 3월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팜  
빈 민(Pham Binh Minh) 베트남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러시아와 베트남은 세계 질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며 국제법의 준수를 촉구한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접근법이자 모든 분쟁의 유일한 
평화적 해결책인 유엔의 중심 역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와 베트남이 인도 태평양 내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고 안보 이해를 
충족하는 협력 구조"를 추구한다며 "러시아와 베트남 
사이의 군사 및 군사 기술 협력은 이러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고 말했다.

해결되지 않은 분쟁
하지만 러시아의 공세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면서 더 넓은 
지역에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러시아의 야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일본은 일본 홋카이도부터 러시아 
캄차카까지 늘어선 1300킬로미터의 화산 열도를 둘러싸고 

2017년 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러시아 해군 에두아르드 미하일로프 소장(오른쪽)이 러시아 대잠수함 함정 애드머럴 트리부츠호에 승선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을 안내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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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충돌하고 있다. 양국은 러시아가 관리를 원하는 
이투루프섬(일본명 에토로후섬) 비행장이 있는 쿠릴  
열도 내 지형에 대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018년 4월에는 2500여 명의 러시아 병력이 쿠릴 열도 
훈련에 참여하며 영유권을 주장하자 일본이 공식적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News.com.au에 따르면 요시히데 스가(Yoshihide Suga) 
일본 정부 대변인은 "네 개 섬에 주둔을 강화하는 것은 
일본의 입장과 충돌한다"고 말했다.

소련군은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항복이 
명시된 포츠담 선언에 합의하면서 섬을 차지했으며  
양국은 이 영유권 분쟁 때문에 제2차 대전 후  
현재까지도 평화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NHK 월드 방송사에 따르면 최근 훈련에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전차, 포병 부대, 전함이  
참가했으며 실사격 훈련도 진행됐다.

한편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본과 외교적 협상을 벌이던 
2018년 1월, 쿠릴 열도에 군용 항공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신조 아베(Shinzo Abe) 일본 총리는 
러시아가 불성실하게 협상에 임했다고 비난하며 협상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했다.

더 저팬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2018년 3월 타로 고노
(Taro Kono) 일본 외무성 대신은 "평화 조약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 사이에 상호 신뢰와 이해의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는 태평양에서 인도네시아 인근 공해상에 
전략 폭격기를 보내 훈련을 실시하며 호주의 심기를 
건드렸다.

더 가디언 신문은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의 피터 
제닝스(Peter Jennings)를 인용하여 "러시아가 태평양 

안보상 존재감을 확대하겠다는 바람을 군대를 보내 증명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더 가디언 신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2017년 12월 
인도네시아 비아크 비행장에서 이륙한 러시아 폭격기가 
초계 비행하자 "준비 태세를 잠시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제닝스는 더 가디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지역의 
연합군 주둔 상태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멀리 비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호주 
방위군이 러시아의 정보 수집 작전 가능성을 우려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 가디언 신문은 또한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펼친 일련의 활동도 나열했다. 더 가디언에 
따르면 2016년 러시아는 무기와 군사 장비를 실은 
컨테이너 20개를 비밀리에 피지에 보낸 후 무기 교육을 
위한 러시아 교관을 파견했으며, 2014년에는 호주와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브리즈번 G20 정상회담이 열리기 

며칠 전 호주 북부에 해군 
함정을 이동시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2018년 3월 호주 정부는 
러시아로 여행하려는 
자국 국민들을 상대로, 
양국 간 긴장 때문에 호주 
여행객들이 반서방 정서에 
직면하고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 외교 통상부는 
성명서에서 "호주 정부의 
파악으로는 현재 러시아를 
여행 중인 호주 국민이 
평소보다 큰 어려움을 
겪은 사례는 아직 없으나, 
국민들은 안보 및 정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최신 여행 경고를 확인해야 한다"며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고 시위나 데모를 피하며 정치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음달인 4월, 최대 400개의 호주 기업이 해킹을 
당했다. 호주, 영국, 미국은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들이 정부 기관, 기업, 핵심 인프라 운영자를 노린 
사이버 스파이 캠페인을 벌여 세계 각지의 라우터를 
감염시켰다고 비난했다.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 호주 사이버 보안  
장관은 오스트레일리안 브로드캐스팅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격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자를 찾는 것이다. 해킹이 시작된 곳을 파악하기 
위해 파트너국들과 협력 중이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o

일본 해안경비대 
PS08 가리바호가 
일본 최동단인 
홋카이도 노삿푸곶 
앞바다를 지나고 
있다. 뒤에 보이는 
섬들을 두고 일본은 
자국의 북방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쿠릴 열도의 
일부라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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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 
경쟁

인
도와 중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주요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양국의 부, 

국력, 국익이 확대되면서 서로 충돌하는 

분야가 늘고 있으며 이는 해양 영역도 

예외가 아니다. 향후 양국 관계는 21세기 

인도 태평양의 주요 전략 과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인도와 중국 사이의 안보 관계는 복잡하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 특히 중국이 남아시아뿐 

아니라 인도양 지역에서도 존재감을 확대하면서, 인도는 

중국이 인도에 불리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지를 

구축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인도와 중국이 지역 내에서 

자국의 지위와 역할을 이해하는 데 큰 시각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전략적 목표 
중국이 인도양 지역에 대한 관심을 키우면서 군 주둔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가장 중요한 국익은 자국의 

무역로, 특히 중동 및 아프리카산 연료의 운송 경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들 항로 가운데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의 좁은 관문이 국가 및 비국가적 

위협에 취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그 외에도 인도양 지역에 많은 관심과 

국익이 있어 앞으로 이 지역에 주둔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정세가 불안한 국가에서 중국 

국민과 투자를 보호하고 위기 발생 시 중국 국민을 

대피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유엔 평화 유지 작전을 

지원하여 인도주의적 원조 및 재해 구호/수색 및 구조 

작전을 실시하고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대응하거나  

현지 파트너를 지원하는 일도 중국의 국익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중국 정부가 갈수록 국내의 정치적  

압박에 노출되면서 예전에는 대응하지 않았을  

사건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모든 요소로 인해 중국은 인도양 지역에 군의 

주둔을 확대하고 있다. 2008년 아라비아해에 해군을 

반영구 주둔시킨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지부티에  

중국 최초의 해외 군사 기지를 건설했다. 이 지역에서  

현재 중국의 역량은 평시 군사 작전에 주로 집중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상 거부는 물론 해상 통제 

역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도양을 일상적인 활동 범위에 통합시키려는 

중국 해군의 양해 전략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더불어 현재 10만 명으로 확대된 인민해방군 해병대를 

비롯해 중국 지상군의 주둔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지 보안 업무를 위해 

중국의 민간 보안 기업에 크게 의존할 수도 있다.

중국이 주둔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는 파키스탄 내  

해군 및 공군 기지는 물론 동아프리카와 인도양 동부 

등 기타 지역까지 포함하도록 인도양 지역 내 기반을 

확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인도양 지역의 관계는 준군사 동맹 수립, 중국 

해군이 사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항구 시설 건설, 중국 무기 

이전 증가 등을 통해 그 본질이 광범위하게 바뀌고 있다.  

중국에 대한 인도의 대응
중국이 인도양 지역에서 이처럼 존재감을 키우자 인도가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다. 오랫동안 인도는 이 지역 안보에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는 강대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야심을 

키워왔다. 많은 인도 국민은 적어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인도가 인도양의 리더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식민지 역사로 인해 인도는 인도양 지역에 다른 

강대국이 주둔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이러한 우려의 대상이 

미국 해군이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중국을 향하고 있다.  

인도양에서 인도가 갖고 있는 야심은 단지 국방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주요 강대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물론 향후 세계 초강대국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데이비드 브루스터(DAVID BREWSTER) 박사/호주 국립 대학교

인도양 지역에서 전개되는  
해군 패권 경쟁

2017년 뭄바이에서 열린 해군의 날 행사에서 인도 해군 특수부대가 모의 
인질 구출 작전에 참가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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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스리랑카

뭄바이
비사카파트남

코치

카르와르
아덴만

과다르

차바하르

세이셸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몰디브

포트 블레어

콜롬보

인도양 지역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인도와 중국

차우크퓨

중국이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터미널이 있는 버마 항구 마을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자 
중국이 항구를 군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 항구는 인도-
파키스탄 경제 
회랑 프로젝트의 
주요 요소다.

2018년 7월 인도와 
세이셸은 어섬션 섬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중국은 
이곳 시설을 인도양 해적 
소탕 작전은 물론 전력 
투사에 사용하고 있다.

인도 해군 기지/주둔

중국 관리 항구/해군 기지

인도/중국 주둔 
(통제권 확보를 위해 경쟁 중)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위한 해로 비전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 
아래 인프라 프로젝트에 
차관을 제공하여 이곳에 
투자하고 새로운 무역 
합의를 추진했다. 한편 
인도는 몰디브를 보호하는 
역할을 통해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왔다.

출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 더 힌두, 리서치게이트, 파이낸셜 타임스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람빌리

이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버마

치타공

중국

함반토타

지부티

지부티

인도양에서의 중국-인도 역학은 협력, 공존, 경쟁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다면적 관계의 일면일 뿐이다. 

중국은 남아시아를 비롯한 인도양 지역 전반에서  

존재감을 키우면서 의심과 불안의 시선을 받고  

있다. 인도는 중국이 인도양 국가들과 관계를  

확대하는 움직임에 대해 진정한 국익 추구라기보다는 

인도를 견제하는 움직임, 즉 인도를 포위하거나  

인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인도가 자국의 특별한 지역 안보 역할을 강조하고 

중국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양국 사이에는 본격적인 

경쟁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바로 인도가 인도양에서 중국의 

전략적 취약성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양국의 전략적 관계를 살펴보면 핵무기, 히말라야 

내 재래식 군사력, 경제력 등 대부분의 차원에서 인도가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도양의 지리만큼은 인도가 

중국에 비해 확실한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영역이다.

인도가 인도양 곳곳의 관문에 해군 역량을 구축하는 

전략은 중국의 무역로를 봉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숨어있다. 중국도 양국 접경 지대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인도가 이를 인도양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양에 대한 중국의 해군력 투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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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해군의 오랜 걱정 거리가 되고 있으며 최근 인도가 

미국 등 여러 국가와 안보 관계를 강화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인도는 미국은 물론 일본, 호주, 프랑스 

등과 협력하여 인도양 내 중국의 주둔 확대와 균형을 

맞추거나 이를 지연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오만, 인도네시아 같은 파트너국을 비롯해 인도양 곳곳에 

기지를 건설하면서 자체적인 지역 안보 관계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인도의 역할에 대한 중국의 관점
한편 중국은 자국의 인도양 활동 범위 확대의 진정성을 

인도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다. 우선, 많은 중국 

전략가들은 인도가 전반적으로 국력이 부족하고 따라서 

러시아나 일본 같은 다른 강대국보다 지위가 낮다고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인도를 다른 강대국만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위협 인식 면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인도는 중국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반면 

중국의 관심은 미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중국은 또한 자국이 인도양 

지역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인도가 이를 제한할 권리가 

있거나 인도를 지역 내 강대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거부한다. 중국은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등 인도의  

이웃 국가들과 자유롭게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중국은 인도가 지역 내 중국의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파키스탄과 군사 및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두고  

"인도를 직접적으로 노린 것이 아니므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태도가 

인도에게는 전혀 안심이 되지 않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웃 국가들, 특히 인도의 

인식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전략적 "사각 지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자국 역사에 대한 강한 자부심 때문에, 

이웃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이웃 국가의 우려를 완화시키는 일이 어려울 수 있다. 

중국이 인도의 우려를 과소평가하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의 이 같은 불균형적 상황은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바탕으로 인도양 곳곳, 특히 인도와 국경을 접한 

여러 나라에 수많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건설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순전히 

경제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인도를 지역 파트너로 

삼을 필요도 없고 자국의 지역 정책을 인도에게 

설명하거나 인도의 협조를 구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일대일로에 대한 인도의 의심을 키우는 결과만 

가져왔다. 현재 인도가 일대일로에 진지하게 참여하고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도가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많은 프로젝트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양국 관계가 지역에 갖는 의미
인도와 중국의 경쟁은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같은 남아시아 국가는 물론 몰디브 등 여러 인도양 섬 

국가의 지역적 정치 역학에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양국을 경쟁시켜 한쪽 

또는 양쪽 모두로부터 경제, 정치, 

군사적 이익을 취하는 식으로 

양국의 경쟁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이 혜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작은 나라의 경우 

위험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중국과 인도의 경쟁은 제3국의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지난 몇 년 사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둘러싸고 논쟁이 격화돼 버마와 

스리랑카에서는 정권이 교체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영향력 

확보를 위한 다툼은 지역 곳곳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2018년 

초 압둘라 야민(Abdulla Yameen) 몰디브 대통령이 반대파 

헌병을 복귀시키고 정치범을 석방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정치 위기는 중국-인도 경쟁으로 더욱 

악화됐으며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인도가 중국의 행동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양국의 전략적 경쟁으로 인한 인도양의 군사화는 

전반적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인도양에서 수십 년 동안 절대적인 패권을 유지했으나 

이 상황도 바뀌고 있다. 인도, 중국 같은 주요 강대국은 

물론 새로운 미들파워도 속속 부상하고 있으며 이로써 

인도양에서는 더욱 분화되고 복잡한 전략적 환경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은 새로운 

파트너국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  o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웃 
국가들, 특히 

인도의 인식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전략적 "사각 지대"

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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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태평양은 세계에서 재해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지만 군대, 민간 정부, 인도주의 단체 
사이에 명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수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다. 도로가 복구되고 군 장비가  
인도주의 단체와 정부의 작업을 보완하면 구호 물자 
전달과 이재민을 위한 피난처 제공이 가능해진다.

국제 적십자사-적신월사 연맹의 민군 관계 조정관  
켄 흄(Ken Hume)은 태국에서 진행된 코브라 골드  
2018 훈련에서 연설을 마친 후 "민군 대화의 중요성이 
빠르게 부각되고 있다"며 "정말 중요한 문제인 만큼  
여기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인도지원조정실에 따르면 매년 지진, 쓰나미, 
태풍, 홍수, 산사태, 화산 분출로 인해 수백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인도 태평양에서는 민군 대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유엔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6년 사이 인도 
태평양에서는 자연 재해로 200만 명 이상(매년 평균  
4만 3000명)이 사망했으며 2016년 한 해에만 자연 재해로 
5000명이 목숨을 잃고 미화 77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인도 태평양은 1970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 자연 재해 사망자의 57퍼센트를 차지했으며 이곳 
주민들은 기타 지역 주민보다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다섯 배나 높다.

사망자를 줄이고 재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정부 기관, 인도주의 단체, 군은 협력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아시아 및 태평양의 인도주의적 
민군 협력을 위한 지역 컨설팅 그룹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한데 모으는 지역 포럼으로 2014년 설립됐다. 
인도주의 단체 인력이 군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코브라 골드는 태국 육군과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공동 후원하는 연례 다국적 종합 훈련이다. 코브라 골드 
2018에서는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테이블톱 
훈련과 고위 지도자 세미나를 통합한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대응 훈련이 실시됐다.

인도 태평양의 지역 컨설팅 그룹은 작전 계획 중 많은 
부분을 유엔 인도지원조정실 우선 국가로도 알려진 5대 
취약국, 즉 방글라데시, 버마,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 컨설팅 그룹이 가장 먼저 권고한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재해 대응 중 민군 조정 메커니즘과 각 
역할의 예측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 실무에 대한 공통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통 이해는 대응 시간을 줄이고 중복 조치를 
피하며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흄은 "평시 재해 대응의  
경우 준비 태세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브라  
골드 훈련 같은 이벤트에서 대화를 통해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홍수나 지진 발생 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이해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각 대응 기관의 역량을 아는  
것과 더불어,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지역 및 국제 협력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료주의로 인한 지연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비자, 통관, 영공 통과 등의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으면 외국군이 생명 구조 장비를 
투입하지 못하거나 재해 지역에 아예 도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 인도지원조정실 아시아 태평양 지부의 비비아나 
드 안눈티이스(Viviana De Annuntiis)는 2018년 
보고서에서 5대 취약국이 재해 시 민군 대화 계획을 각각 
독자적으로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각 계획의 목표는 "대응 

재해에서 얻은 교훈: 생명을 구하는 민군 대화
포럼 스태프

소통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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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가브탈라에서 
사이클론 시드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구호 물자를 받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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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에 생명 구조 지원의 속도, 규모, 질을 개선하고 
피해 국가가 주도하는 활동을 보완"하는 데 있다.

5대 취약국의 재해 역사는 이러한 대응의 동기화 
필요성을 보여준다.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2007년 11월 열대 사이클론 시드르가 방글라데시를 덮쳐 
4200명의 사망자와 60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키며 큰 
피해를 안겼다. 호주 민군 센터가 자금을 지원한 지역 
컨설팅 그룹의 2017년 사례 연구 보고서는 사망자수가 
이처럼 높았지만 "지난 40년 동안 강력한 열대 태풍으로 
방글라데시가 겪어온 사망자수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풍속이 시속 260킬로미터에 이르는 시드르가 
방글라데시를 강타한 2007년 11월 15일, 전국의 판잣집, 
주택, 학교가 무너지고 나무들이 뽑혀 나갔다. 현지 
관계자들은 1991년 사이클론 고르키 때보다 피해가 
심했다고 설명했지만 사망자수는 훨씬 적었다. AP 통신은 
고르키의 경우 치타공 인근 주민 약 14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1970년 11월 12일에는 사이클론 볼라가 무려  
50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발생시켰다고 보도했다.

사이클론 시드르는 진행 경로가 이전 사이클론과 
유사했으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개선된 준비 
태세였다. 2007년에는 이재민들이 1800개 대피소에 
나누어 수용됐고 의류, 담요, 식량으로 구성된 비상  
재해 키트가 제공됐으며 군은 의료 캠프를 세워 민간  
진료 작업을 보완했다. 방글라데시 공군은 인도주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헬리콥터 18대를 동원하여  
구호 물자를 수송했고 군은 도로 정비와 통신 시설  
복구 작업도 진행했다.

흄은 민군 대응 조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군이 
일단 주요 인프라 복구 작업에 참여한 후 신속히 지원 
규모를 줄여 인도주의 단체와 정부가 의료, 음식, 재건 
문제를 계속 처리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은  
도로 개설, 교량 건설, 물자 수송 등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중요한 역량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이클론 시드르가 지나간 후 방글라데시는 미국과 
협력하여 비상 대피소로도 사용할 수 있는 학교 88곳을 

2015년 5월 지진 당시 네팔 군인들이 긴급 
구호 물자를 하역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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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건설했다.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고 미국 육군 
공병대가 관리하는 이 학교들은 평상시 학생 200명을 
수용하고 비상시에는 1800명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또한 방글라데시 전역에 해안 위기 관리 
센터를 건설하는 데에도 자금을 지원했다. 각 센터는 
리히터 규모 8.0의 지진과 최대 시속 260킬로미터의 
풍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인도네시아: 화산 활동
지역 컨설팅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 개의 지각판 
위에 걸쳐 위치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500개의 화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28개가 활화산이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태평양 태풍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태풍, 
해일, 산사태, 홍수, 가뭄도 자주 일어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루 평균 20차례의 소규모 
지진이 일어나고 지난 20년 동안 큰 산불이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1975년부터 2015년까지 각종 재해로 인한 
손실은 미화 약 183억 달러에 이른다. 2016년 한 해에만 

재해로 사망자 522명과 이재민 300만 명이 발생했고 
2006년 요그야카르타 지진은 5778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동시에 미화 31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역사상 최악의 쓰나미도 인도네시아 해안 인근에서 
시작됐다. 일부 국가에서 크리스마스 다음날을 휴일로 
지정한 데서 이름을 따온 소위 박싱 데이 쓰나미는 
2004년 12월 26일 수마트라 북단의 대규모 지진에서 
시작됐으며 이로 인해 14개 나라에서 23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13만 명이 사망한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스리랑카, 인도, 태국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 컨설팅 그룹의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잦은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민군 대화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특별히 "대규모 재해 시 외국군 장비 수용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재해 시 군은 지원 
작업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인도네시아에서는 
군이 주 대응 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러한 결정은 
재해 빈도와 규모 그리고 군의 신속한 자원 배치 능력을 
염두에 둔 것이다.

2017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해 대응 시 모든 

필리핀 타클로반 인근 해안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태풍 하이옌이 남기고 간 쓰레기 더미 
속에서 나무 문을 고치고 있다.  AFP/GETTY IMAGES



32 IPD FORUM

이해당사자의 기본 지침서가 되는 국가 재해 
대응 프레임워크를 완성했다.

지원을 환영하는 버마
버마 역시 홍수, 가뭄, 지진, 사이클론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2008년 5월 2일에는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최소한 13만 800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미화 40억 달러의 재산 피해를 
일으키며 역사상 최악의 재해로 기록됐다.

지역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버마는 
역사적으로 군사 정권의 통치 아래 외국과의 
교류가 제한적이었으나 지난 10년 사이 "민군 
협력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변화"를 이루었고 
이를 통해 재해 관리 역량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제 버마는 지역 내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훈련에 참가하면서 주요 
이해당사자와 워크숍을 통해 민군 소통을 
개선하고 있다.

지역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과거 버마는 
재해 시 외국군이 투입할 수 있는 자산의  
양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현재는 이웃 국가들을 
비롯해 여러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양자 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네팔의 난관
네팔에서는 매년 찾아오는 우기와 산악  

지형 때문에 산사태와 홍수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네팔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지진 활동이 왕성한 유라시아와 인도  
지각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4월 25일 고르카 지진 대응에서 
얻은 교훈은 지역 전역의 재해 대응 계획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지진으로 거의 9000명이 
목숨을 잃고 약 2만 200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특히 에베레스트산 산사태로  
21명이 사망하면서 에베레스트산 역사상 
최악의 날로 기록됐다.

이 지진 대응에 18개국의 군 자산과 
인도주의 구조대원 수천 명을 비롯해 엄청난 
규모의 국제 지원이 투입됐으며 흄은 국제 
적십자사 적신월사 연맹에서만 지상 대원  
8000명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네팔군과 협력해 네팔에 인력과 장비를 
보낸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대응 내용을 
사후 검토하는 자리에서, 유엔의 새로운 조정 
전략을 구성하는 인도주의-군 활동 조율 
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됐다고 평가했다.

지역 컨설팅 그룹의 보고서는 "인도주의-
군 활동 조율 센터는 유엔이 아시아 태평양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민군 조율을 추진하는 
새로운 기관"이라며 "이 센터는 자연 재해 대응 
시 인도주의 단체와 군 사이의 정보 공유, 업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은 
태풍 하이옌 이재민들에게 
임시 대피소를 제공하는 
한편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긴급 종자를 공급했다.
AFP/GETTY IMAGES

방글라데시와 미국 
정부가 협력하여 
민간인들을 강력한 
태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목적 사이클론 
대피소를 건설했다.  
영국 국제 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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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 활동 계획 조율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이 주도하는 이 센터는 외국군 활용을 

비롯한 활동 계획을 평가하고, 외국군의 
적절한 지원 수준과 투입 장소에 대해 조언을 
제공했으며, 군에서 민간 자산으로의 전환 
그리고 군 철수 및 재배치 시기를 정하는 
기준을 파악했다.

태풍의 눈, 필리핀
2013년 11월 8일, 5등급 슈퍼 태풍 하이옌
(필리핀 명: 욜란다)이 필리핀 중부를 
가로지르며 육지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됐다. 이 태풍으로 73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1290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미화 
1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22개국에서 
군 인력을 파견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57개 
나라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서태평양에 위치한 필리핀은 태풍, 산사태, 
우기 등 다양한 자연 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매년 평균 아홉 개의 열대 폭풍이 필리핀을 
강타한다.

하와이 소재 재해 관리 및 인도주의적 지원 
탁월성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하이옌에 
대한 재해 대응을 검토한 전문가들은 인명을 
구하기 위한 세 가지 모범 사례를 개발했다.

1.	 일반적으로 알려진 "종합" 경보 

독일 적십자사가 
2015년 4월 네팔 
지진 당시 총 60톤의 
구호 물자 중 일부를 
전달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AP 통신

시스템은 국가가 위기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는 과학 모델링, 
데이터, 기술, 일기예보 전문성  
등이 포함된다.

2.	 다국적 조율 센터를 통한 민군 협력은 민간 
부문이 외국군 자산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다.

3.	 민간 분야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하여 훨씬 많은 
국민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재해 관리 및 인도주의적 지원 탁월성 센터의 
후속 보고서는 하이옌에서 배운 이러한 교훈이 1년 
후 태풍 하구핏이 덮쳤을 때 어떻게 실행됐는지 
검토했다. 해당 보고서인 "재해 대응시 민군 협력 
강화: 필리핀이 태풍 하이옌(욜란다)에서 배운 
교훈을 어떻게 재해 대비 및 대응 모범 사례로 
발전시켰는가(2015년)"는 다음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fe-dmha.org/.

국제적십자위원회 동남아시아 군 인력 담당자 
폴 베이커(Paul Baker)는 코브라 골드 같은 
훈련에서 민군 협력을 반드시 시뮬레이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쟁 지역에서 전투가 진행 
중이지 않은 시기는 바로 공통 지식을 개발할 
기회다. 그는 이 같은 훈련을 통해 재해 대응  
관련 주체가 한데 모여 "모든 상황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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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평화 유지군 배치

포럼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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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다르푸르, 아이티, 동티모르 등에서 진행되는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군대를 파병했다. 군대가  
이러한 임무에 대비하는 데 평화 작전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특별히 설립된 평화 작전 센터는 태국군 내에서 유일하게 

평화 유지 작전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다. 센터의 역할은 

정부 부처간 레벨에서 태국의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내각 의사 결정 과정상 태국군을 대표하는 것부터  

국방부 레벨에서 평화 유지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센터는 평화 유지 역량 구축  

계획을 실행하고 태국 평화 유지군의 배치를  

조율 및 관리하며 파병 준비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특히 파병 준비 과정에서 센터는 유엔 기준에 따라 

부대를 선택, 구성하고 장비와 훈련을 제공한다. 

개별 대원을 파병할 때 센터는 "온콜 목록"이라는 준비 

시스템을 실행하는데 이는 태국군 장교의 선발 및 준비를 

관리하고 교육을 제공한 후 전문 분야에 따라 유엔 평화 

유지 작전에 투입시키는 과정이다. 

한편 종합 또는 긴급 파병의 경우에는 유엔 평화 유지 

역량 준비 시스템을 따른다. 2015년 유엔 평화 유지 정상 

회담에서 프라윳 찬오차(Prayuth Chan-o-cha) 총리가 한 

약속에 따라 태국은 건설 공병 중대, 레벨 2 병원, 심정 부대 

등 3개 부대가 유엔 평화 유지 역량 준비 시스템 레벨  

2에 등록되어 있다.

센터는 유엔 평화 유지 역량 준비 시스템상 두 가지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파병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전 인증 단계에서는 유엔 평화 유지 역량 준비 

시스템에 등록된 부대를 조직하여 작전 준비 태세를  

갖추고 적시에 파병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한편 해외 

작전의 경우에는 센터가 군 본부와 협력하여 육군, 해군, 

공군에게 평화 유지 기동 부대용 인력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파병 준비 훈련 및 리허설이 필요하며 현재는 레벨 

2 병원과 심정 부대가 준비 중이다.

파병 단계에서 센터는 유엔 및 기타 조직과 협력하여 태국 

정찰팀을 임무 지역으로 인도하고, 통관과 이동을 위해 화물 및 

승객 목록과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중 및 해상 이동 

방법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담당 지역에서 활동 중인 

태국군 평화 작전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깻숨보온 소장은 
태국과 미국이 공동 개최한 코브라 골드 2018 다국적 군사 
훈련을 마친 후 국제 평화 유지 활동을 위한 태국의 노력에 
대해 포럼과 인터뷰했다.

태국군  
눗따뽕 깻숨보온(NUTTAPONG KETSUMBOON) 
소장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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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에게 물자를 전달하는 국가 군수 

지원 라인을 수립한다. 

 

평화 작전 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가. 

사령관 또는 센터장의 주된 책임은 

해당 조직의 목표에 따라 정의되는 

만큼 센터의 임무/목표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화 작전 

센터는 다음의 네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	 센터는 평화 유지 참모 요소로서 

평화 유지 전략과 명령을 수립하고 

태국 평화 유지군이 유엔 임무를 

올바로 수행하도록 권고안도 

제공한다. 센터는 기동 부대  

구성, 장비 지원, 유엔 기준에  

따른 훈련, 파병 전 정찰, 파병  

전 검열, 그리고 유엔이 제공한 

전략적 이동 방법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평화 유지군 파병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계획, 관리, 

지시, 통제한다. 센터는 또한 국가 

군수 지원 작전을 계획, 실행하며 

유엔 평화 유지 역량 준비 시스템에 

등록된 개별 대원 및 부대의 작전 

준비 태세를 유지한다.

•	 평화 유지군 훈련 센터로서  

평화 유지 부대 및 개별 대원을  

위해 파병 준비 훈련용 지침을 

작성하고 국가 차원의 커리큘럼을 

개발, 공급한다. 또한 개별 대원 

훈련을 실시하며 평화 유지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	 국가 지휘 요소로서 임무 지역에서 

활동하는 태국 평화 유지군을 

모니터링하고 특히 지상 활동 

부대에 대해서는 지휘 및  

통제권을 행사한다.

•	 탁월성 담당 기관으로서 지역 

및 글로벌 평화 유지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경험과 모범 사례를 

•	1단계는 유엔 평화 유지 훈련으로 시작한다. 이 과정은 파병 부대용이며 핵심 
파병 준비 훈련 자료, 전문 교육 자료, 훈련 복습 과정으로 구성된다. 핵심 
파병 준비 훈련 자료는 모든 대원을 위한 기본 과정이며 전문 교육 자료는 
부대별 역할에 따라 마련된다. 예를 들어 보병 부대의 경우 민간인 보호 
그리고 분쟁 관련 성폭력 대응을 위한 전문 교육이 이루어진다. 한편 훈련 
복습 과정에서는 임무 성공을 위해 특히 중요한 분야를 다시금 강조하게 된다. 

•	2단계 훈련은 기술 및 전문 훈련이다. 이 훈련은 파병 부대가 맡게 될 구체적 
작업에 관한 것으로 순찰, 보병 부대 호위 등이 될 수도 있고 공병 부대의 경우 
도로 건설이 될 수도 있다. 

•	3단계 훈련은 임무별 훈련이다. 이는 파병 부대가 임무와 배치 지역을 
하달받은 후 시작되는 것이 보통이며 정찰을 통해 확보한 작전 환경 평가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국가 조사, 임무 배경, 임무 리더십, 
임무 목표 등이 다루어진다. 

•	4단계는 종합 및 통합 훈련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훈련을 종합하여 파병 
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사령부 훈련과 야전 훈련을 진행하며 특히 파병 지역 
내 활동을 시뮬레이션하게 된다. 

•	5단계에는 파병 부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각종 유형의 훈련이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파병이 대기 또는 지연된 경우에는 부대의 작전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훈련을 반복할 수 있다.

부대를 대상으로 한 파병 준비 훈련은 대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평화 유지 훈련 
한눈에 보기

•	1단계: 개인 기술 강화 훈련. 기본 응급 조치, 임무 언어 통신, 무기 기술, 
협상, 독도법, 향해술이 포함된다. 

•	2단계: 유엔 평화 유지 훈련. 유엔 평화 유지 작전의 기초와 원칙은 물론 임무 
완수에 필요한 가치, 행동, 태도를 다루는 유엔 핵심 파병 준비 훈련 자료를 
적절히 수정한 훈육적 내용이다. 

•	3단계: 기술 훈련 및 야전 훈련. 교육생 각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단계다. 참모 장교를 대상으로 한 훈련의 경우 유엔 야전 본부 내 
참모 요소의 기능, 작전 환경 분석 실습, 의사 결정 실습, 요소 기획을 다룬다. 
마지막에는 민간인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한 참모 대응에 중점을 두고 테이블톱 
훈련으로 마무리한다. 군사 임무 전문가용 훈련의 경우 순찰, 조약 준수 
모니터링 및 감독, 협상, 관측소 인력 배치로 이루어진다.



37IPD FORUM

공유한다. 국가 차원의 평화 유지 교리와 훈련 자료를  

개발, 발행하며 학술적 연구도 진행한다.

따라서 센터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센터장의 주된 

책임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명의 부센터장을 통해 

기획정책부, 작전부, 훈련교육부, 행정지원부  

등 네 개의 하위 조직을 조정하고 지휘하는 것이다. 

유엔 평화 유지 작전 훈련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달라. 
센터는 평화 유지 작전에 참가하기에 앞서 각 대원과 부대가 

현대적인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파병 준비 

훈련은 해당 대원 및 부대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평화 유지 

작전의 과제를 해결하고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지식, 기술, 태도를 교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국가 평화 유지 기관으로서, 국가 차원의 평화 유지 

파병 준비 훈련 커리큘럼을 채택하고 이를 평화 유지 임무에 

투입될 대원들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태국군의 평화 유지 훈련은 파병 및 부대 유형에 맞도록 

진행되며 커리큘럼은 유엔 훈련 기준, 국가적 교리, 군 

실무를 모두 반영하도록 제작된다. (훈련 상세 내역은  

41페이지 표 참조.)

누가 훈련 대상이 되는지, 태국군 외에 외국군도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태국 평화 유지군이 서 다르푸르에 진행된 유엔 임무 중 어린이들에게 비타민  
C를 나눠주고 있다.  AFP/GETTY IMAGES

태국군 의무관 빗따야 지라아난꿀(Vittaya Jiraanankul)이 서 다르푸르에서 
진행된 유엔 평화 유지 임무 중 아픈 어린이를 진찰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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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 실시하는 평화 유지 훈련은 다양한 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개별 파병 대원: 센터는 매년 두 가지 과정, 즉 유엔 참모 

장교 과정과 유엔 군사 임무 전문가 과정을 진행하며 

대위부터 중령 사이의 유자격자로 1년 내 파병 계획이 

있는 장교 40~45명을 대상으로 한다.

•	파병 부대: 센터는 매년 파병 부대를 대상으로 평화 유지 

파병 준비 훈련을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는 40명의 핵심 

장교가 참가하며 센터는 교관을 양성하여 본 과정을 

유엔 평화 유지 역량 준비 시스템에 등록된 세  

부대에게 전파한다.

•	국가 교관: 센터는 모든 대상 부대에게 평화 유지 파병 

준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40명의 교관을 양성한다. 

이들은 육군, 해군, 공군, 유엔 평화 유지 역량 준비 

시스템에 등록된 부대, 센터 교관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	국제 교육생: 태국군은 각 아세안 회원국의 평화 유지 훈련 

센터와 협력하여 매년 9개 회원국 출신 장교 9명의 유엔 

참모 장교 과정 이수를 후원한다. 센터는 본 과정이 2020

년까지 유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인증을 

마치면 아세안 외의 나라에서도 과정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유엔 참모 장교 과정과 더불어 센터는 호주군 평화 

유지 훈련 센터와 2년마다 지역 평화 유지 훈련 PIRAP-

JABIRU를 공동 개최하고 있다. 이 훈련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 22개국 장교가 최대 50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 

부대에게 평화 유지 작전 실시 지역의 문화, 관습, 
가치를 존중하도록 교육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39IPD FORUM

센터는 다양성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으며 

평화 유지 작전 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원들이 문화와 

체제가 섞인 환경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또한 고유한 문화 규범과 전통을 가진 

현지인도 존중해야 한다. 각 평화 유지군 대원이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 유지 

임무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구축하면서 작전 지역 내 

안전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만 임무가 성공할 수 있다. 

센터에서 교육받은 모든 평화 유지군 대원들은 다양성과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정신을 갖추고 있다. 유엔의 3대 핵심 

가치는 청렴성과 전문성, 그리고 바로 다양성 존중이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임무가 위태로워진다. 태국 평화 유지군이 

유엔 평화 유지 작전에 참여해온 지난 60년 동안 현지인이 

비행이나 학대를 신고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태국 평화 유지군의 이 

같은 청렴성에는 다양성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2012년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태국에 보낸 서한에서 "태국 평화 유지군은  

서 다르푸르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태국군 대원들은 탁월한 군사적 

역량을 발휘함과 동시에 다르푸르 주민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특히 농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현지 지역 사회 지원에 헌신함으로써 

현지 주민들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지 문화 존중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태국 부대에게는 더욱 중요한 문제다. 태국은 평화, 

안보, 발전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평화는 안보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사회 발전이 더디면 

안보와 안정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화, 안보, 

발전은 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달성해야 하며,  

따라서 태국은 유엔 평화 유지 작전에 참가할 때마다 

라마 9세 국왕의 지속 가능한 발전 프로그램에 따라 

현지 삶의 질을 개선하고 마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태국 부대는 많은 평화 유지 임무에서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었는데 예를 들어 동티모르와 

다르푸르에서는 현지인들에게 농업 프로젝트를 

소개함으로써 생계 유지, 경제 발전, 자립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성공은 문화 교육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유엔의 3대 핵심 가치는 
청렴성과 전문성, 그리고 
바로 다양성 존중이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임무가 위태로워진다.” 

태국 평화 유지군이 유엔 병원이 위치한 다르푸르 부루의 시장을 통과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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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화적 장벽을 넘어 이들과 신뢰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여성 대원들이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뢰를 구축하여 그러한 

간극을 줄임으로써 임무에 중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센터는 유엔 평화 유지 작전 준비 과정에서 여성 

대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인식하고 

모든 측면에서 젠더 관점을 통합하고 있다. 2000년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를 지지하는 

태국군은 평화 유지군 파병 시 개별 여성 대원의 비율을 

최대 15퍼센트까지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이 같은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17년 

11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유엔 평화 유지 회의에 

태국 국방부를 대표하여 참석한 태국군 참모차장은 유엔 

평화 유지 작전에 참가하는 태국 여성 장교의 비율을 

문화적으로 봤을 때 평화 유지 작전을 위해 남녀 
대원을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솔직히 태국은 오랫동안 남성 중심 사회였고 고대부터 

현재까지 남성이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펼쳐지는 평화 유지 

활동도 남자가 다수라는 점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태국은 분쟁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여성은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적고 

종종 어린이와 함께 난민의 다수를 차지한다. 성폭력 

같은 전술은 특별히 여성을 노린 것이며 여성들은 종종 

납치, 강간, 성노예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납치되었던 

여성은 분쟁이 끝난 후에도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결혼이 힘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조기 경보, 역량 및 신뢰 구축을 

위해 현지인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분쟁 시 특히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주로 여성과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남성 대원들이 사회 

2000년 2월 유엔 평화 유지 임무 중 동티모르 연합군 사령관 피터 코스그루브
(Peter Cosgrove) 소장(오른쪽)이 바우카우 마을에 도착하여 태국군과 
경례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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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8년 1월 방콕에서 마릴루 

맥페드란(Marilou MacPhedran) 캐나다 상원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 센터는 이처럼 

여성 대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파병 준비 훈련 

시 남녀 대원에게 젠더 관점, 분쟁 관련 성폭력, 성착취, 

성학대 문제, 그리고 여성 대원들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평화 유지 작전 참여가 태국군의 전반적인 역량과 
작전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선 태국이 중간 크기의 국토를 

보유한,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태국군의 최우선 목표는 국가를 방어하고 내부와 외부 

위협으로부터 주권, 영토, 완전성, 국익을 수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준비하고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분쟁과 관련하여 태국은 군사적 

해결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정치적 합의를 우선 

추진하여 평화로운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 평화라는 관점에서도 태국군은 모두가 협력하여 

위협을 예방, 제거함으로써 평화를 달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의, 국제법, 국제 분쟁의 조정 또는 합의라는 

원칙에 따라 평화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접근법은 특히 유엔처럼 널리 권한이 인정된 

기구가 추진해야 한다. 오늘날에는 한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그 지역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으며 그 

악영향이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이나 대륙으로 확산된다. 

시리아와 리비아의 분쟁이 좋은 예다. 태국은 또한 

세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태국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더불어 유엔 회원국인 태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유엔의 노력과 활동을 굳건히 지지한다.

태국군은 유엔 평화 유지 작전에 군대를 파병하는 일을 

국가적 위협을 억제하는 군사 전략에 내재된 실행 목표로 

간주하며 이러한 군사 전략에 따라 평화 유지 역량을 

구축, 훈련, 유지하고 있다. 태국의 유엔 평화 유지 작전 

참여는 태국군의 역량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온 만큼 

전반적인 군 역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태국군은 대규모 병력을 필요로 하는 위기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태국군은 유엔의 국제 평화 유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적극 지지하고 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20여 개 평화 유지 임무에 부대, 자원,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그 중 다르푸르의 아프리카 연맹-

유엔 합동 임무, 남수단 유엔 임무, 인도와 파키스탄의 

유엔 군사 감시단 등의 네 개 임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 태국군은 2018년 7월 남수단 파병을 목표로  

273명 규모의 건설 공병대를 구축하고 있다.

태국군은 세계를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유엔을 더욱 강력히 지지할 것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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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쿠웨이트/이라크 비무장 지대: 장교 7명
이라크: 병사 50명
1992년 
캄보디아: 공병 705명
1998년 
시에라리온: 병사 5명
1999년/2000-2002년 
동티모르: 병사 1581명(1999년)
동티모르: 병사 925명(2000-2002년)
2010년 
수단 다르푸르: 병사 800명

태국의 평화 유지 활동 기여*

출처: www.providingforpeacekeeping.org

*태국은 그 밖의 유엔 임무에도 소규모로 참가하고 있다.
2005년 12월 부룬디에서 유엔 임무에 참여한 태국 평화 유지군이 

부줌부라 외곽에서 탄약을 폭파할 준비를 하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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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대규모 지진 후 네팔의 다자간 접근
푸르나 찬드라 타파(PURNA CHANDRA THAPA) 대장/네팔 육군
사진: AFP/GETTY IMAGES 

현재 세계는 빠른 기술 혁신과 기후 

변화로 인해 주요 인프라와 사회 구조에 

대한 자연 재해 및 인재의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재해는 인류의 역사와 늘 

함께 해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빈도와 

강도 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자연 

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민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다섯 배에 이른다. 세계 인구의 61퍼센트 

이상이 거주하는 인도 태평양은 1970년 

이후 자연 재해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의 

5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이토록 타격을 

주고 가혹한 고통을 안기는 거대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관, 

분야 또는 군대는 없다. 다자간 접근법에 

기반한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협력과 

협조는 복잡한 재해 발생 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옵션이다.

네팔의 위험
네팔은 세계에서 20번째로 자연  

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나라이며 지진 

취약성의 경우 세계에서 11번째로 위험한 

나라다. 과거 몇 년 사이 네팔은 2015년 

고르카 대지진, 2017년 남부 평원 홍수, 

그리고 2018년 US-방글라 항공사 항공기 

추락 등 적어도 세 가지 유형의 재해를 

겪었다. 2015년 4월과 5월 각각 규모  

7.8과 7.5의 지진이 고르카를 강타했을 

당시 재해 복구를 위한 핵심 요소는 

바로 국제 파트너와의 다자간 접근 및 

협력이었다. 한편 140여 명의 사망자와 

46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홍수 

그리고 승객 51명이 사망한 카트만두 

공항 항공기 추락 사건에서는 네팔 

국민과 정부군(특히 육군)이 위기  

극복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모든 대규모 재해가 단독으로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니다. 9000여 명의 

사망자, 2만여 명의 부상자, 60만 채의 

주택 파손, 65만여 가구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고르카 대지진에서 네팔이 

그랬던 것처럼,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해 구호를 위한 다자간 프레임워크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네팔은 재해 위험 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2015-2030년)와 효고 

실행 프레임워크(2005-2015년) 같은 

다양한 다자간 프레임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 위험 감소 컨소시엄 

및 5대 대표 프로그램은 비록 다자간 

접근법은 아니지만 아시아 개발 은행, 

세계 은행, 기부 단체 등 다양한 국제적 

이해당사자가 지원하는 재해 위험 감소 

플랫폼이다. 한편 새롭게 공포된 재해 

위험 감소 및 관리법은 국가 재해 대응 

프레임워크와 더불어 대규모 재해 발생 

재해 위기
감소 노력

2015년 4월과 5월 두 차례의 
대지진으로 고르카 지역 오지의 
케라우자 마을을 비롯해 네팔 
각지에서 무려 60만여 채의  
집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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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해외 지원을 요청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바로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해외 민군 국방 자산이  

네팔 육군 내 조정 플랫폼인 다국적군 조정  

센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다. 
또 네팔은 위기 시 다국적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및 이해 당사국 31개 나라가 

구성한 다국적 계획 강화팀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네팔 육군은 이 플랫폼을 재해 준비 태세의 일환으로 

사용함으로써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와 협력해 

여러 훈련을 조직했다. 이 플랫폼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실제 재해 시 유용한 이해당사자와의  

협력 및 조정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대지진 발생 당시 기존의 효과적인 정책과 다양한 

세미나 경험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다국적군 조정 센터가 즉시 설치되면서 

확실히 증명됐다. 

다자간 성공 사례
다국적군 조정 센터는 다자간 지원을 통합하는 데 

기여한 탁월한 플랫폼 중 하나였다. 재해가 발생하고 

정부가 해외 지원을 요청한지 단 몇 시간만에 네팔 

육군은 다국적군 조정 센터를 세웠다. 2015년 고르카 

지진 당시 18개 군과 16개 민간 기관이 다국적군 

조정 센터를 통해 연결됨으로써 총 34개 나라가 대응 

작업에 참여했다. 이는 네팔 육군이 다자간 지원을 

통합한 첫 사례였지만, 그 전에 진행됐던 다국적 계획 

강화팀 시뮬레이션 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다국적군 

조정 센터를 신속히 설치하고 네팔에 도착한 민군 

국방 자산을 체계적으로 동원, 조정할 수 있었다. 

다국적군 조정 센터는 다국적군 예규상의 다국적 

조정 센터 모델을 참조하여 설치됐다. 
여러 국제 파트너로부터 대규모 지원과 구호 

물자가 도착했으나 공항 규모가 작은 관계로 공항과 

2015년 4월 첫 대지진 발생 9일  
후 네팔 중북부 바르팍 마을에서 
인도 및 네팔 군인과 주민들이  
인도 공군 헬리콥터에서 구호  
물자를 하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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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항공편의 관리가 큰 난관이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공항 관리와 구호 물자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다국적군 조정 센터 산하의 공항 관리 전담팀과 출입국 

센터가 설치됐다. 

여러 팀이 각각의 역량, 전문 분야, 가용 자원, 

인력, 상황 수요에 따라 다국적군 조정 센터의 지시를 

받고 작업에 투입됐으며 각 팀에게는 임시 기지가 

제공됐다. 또한 네팔의 연락 장교를 각 해외팀에 

배치하고 각 해외팀의 연락 장교가 다국적군 조정 

센터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으로 계획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작업 중복을 막고 구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운영성을 동기화하는 것이 

큰 과제였다.  

트리부완 국제공항의 합동 관제 센터에는 의료 

지휘 센터가 함께 설치되었으며 각각 항공 연락 셀과 

의료 작전 셀을 통해 다국적군 조정 센터에 연결됐다. 

다국적군 조정 센터가 다자간 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해 

중점을 둔 또 다른 중요 요소는 대규모 인도주의 단체 

및 민간 단체와의 민군 조정과 협력이었다. 다국적군 

조정 센터는 통합적인 대응 업무를 담당했으며 수색 및 

구조, 의료 지원, 항공 수송, 잔해 제거, 전염병 관리는 

여러 다국적 기관들의 몫이었다. 민군 국방 자산의 

지원은 네팔이 구조 및 구호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되면서 중단됐다. 

전체적으로 고르카 지진 당시 다자간 프레임워크는 

재해 대응의 핵심 요소였다. 재해 발생 직후 네팔 

국민과 보안 기관이 일차적으로 대응했지만 이 같은 

단독 대응은 대규모 자원과 구호 물자가 필요했던 

재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충분하지 않았다. 한 마디로, 

다국적군 조정 센터의 설치는 2015년 4월 25일  

고르카 지진 당시 다자간 접근법을 실행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향후 대비
이제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대비, 인식 프로그래밍, 계획이 필요하다.
모든 위기나 재해 시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다. 따라서 재해 대비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국민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는 국가적 역량을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네팔 남부 평원 홍수 당시 구조 및 구호 활동을 펼친 

것도 바로 주민과 현지 당국이었다. 한편 2018년 3월 
US-방글라 항공기가 트리부안 국제공항에 추락했을 

때에는 정부 기관 소속 예비군이 즉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러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보안 기관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합동 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가의 자체 

역량을 늘리고 외국 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비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한편 우방국 및 국내외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을 

위해 많은 모의 훈련이 조직됐으며 재해 대응 훈련 

및 교류, 다국적 계획 강화팀 템페스트 익스프레스 및 

테이블톱 훈련 등이 그 예다. 이러한 훈련은 민군 조정 

원칙 시험, 시너지 창출, 진행 방식 이해, 협력 동기화를 

통해 재해 관리와 긴급 대응 계획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됐으며 그에 따른 결과물로 조정 및 통신용 예규나 

지침이 마련됐다.

1992년 제정되어 지속적으로 개정 중인 오슬로 

지침은 평시에 자연적, 기술적, 환경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민군 국방 자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다루고 있다. 이 지침은 대규모 재해 구호 작전 시 

다국적 기관과 민군 국방 자산의 실효성을 높이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이를 준수하면 다자간 지원의 

통합 과정도 수월해진다. 더불어 이해당사자와 정부 

기관을 참여시켜 인도주의적 군 조정 센터나 합동 

조정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 숙련된 인력, 구호 

물자의 동원 절차를 공식화 및 실행하기 위해서는 

더욱 폭넓은 전략이 필요하다. 장점, 약점, 기회, 

위협도 분석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비상 사태 전이나 진행 중에 구호 

물자를 보관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정해야 한다.  

중요 자원을 비축해두면 재해 직후의 힘든 시기를  

보다 수월하게 보낼 수 있다. 또한 다국적 기관이  

구호 물자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합동 훈련을  

통해 항공 및 지상 교통의 통신 및 통제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팔과 같이 전례 없는 규모의 재해와 지역의 재해 

취약성에 노출된 국가들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비상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비상 사태 해결을 위한 다자간 

접근법은 작업 분산, 전문 인력 확충, 시너지 제고, 

그리고 피해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구조 및 구호 제공을 

가능케 한다. 또한 자원 최적화, 중복 작업 예방, 관계 

강화, 협력 증진을 위한 지름길이기도 하다. 이처럼 

효과적인 다자간 접근법을 준비하려면 다양한 다국적 

논의, 훈련, 심포지엄이 필요하다. 

고르카 지진에 대한 다국적 대응은 다자간 접근법의 

효과를 증명하는 좋은 사례다. 고르카 지진에서 

얻은 많은 교훈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이해당사자가 다자간 협력을 통해 재해에 대응하고 

앞으로의 비상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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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보트의

스리랑카 해군의 경험이 해양  
국가의 대테러 전략 강화에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알렉스 카터(ALEX CARTER) 중령/미국 육군
다미안 페르난도(DAMIAN FERNANDO) 대령/스리랑카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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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국경이 있는 모든 나라는 국가적 대테러 
전략의 일부로 해상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한 계획이 결여된 전략은 
결함이 내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험할 만큼 불완전하다.

너무 많은 대테러 전략이 편의나 무지 혹은 둘 모두로 
인해, 해양 영역의 미묘한 차이와 위협을 무시한 채 
간편하게 정의 가능한 지상 영역에만 치중해있다.

테러리스트들은 해양 목표에 대해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이는 종종 엄청난 피해로 이어진다. 바다에서 
테러리스트들과 싸운 경험이 풍부한 스리랑카 해군은, 
해군이 그 규모에 관계없이 해상 테러 진압에 소형  
보트를 활용함으로써 대테러 전략의 효과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다.

바다와 벌떼 전술 사용 
해상 테러리스트들의 활동 동기와 가능성은 여러 요소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빅터 아살(Victor Asal)과 저스틴 
헤이스팅스(Hastings)가 테러리즘과 정치 폭력 저널  
2015년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요소에는 
테러리스트 조직을 위한 국가적 후원의 정도, 다른 
테러리스트 조직과의 연계 상태, 마약 밀수 관여 정도, 
피난처 사용 가능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독으로 혹은 둘 이상이 결합하여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하여금 해양 테러 전략을 개시하거나 진행하고 폭력을 
통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테러리스트들의 이 같은 해상 공격은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다. 지상팀은 훈련된 다이버를 사용해 화물선, 
공격함, 자폭선, 심지어 기뢰에도 급조 폭발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인스 네이비 인터내셔널 
소속 안보 분석가인 로한 구나라트나
(Rohan Gunaratna)의 2001년 보고서에 
따르면 여기에는 고속정, 스쿠버, 제트 
스키 등 다양한 지원 기술이 동원되며 
일반적으로 GPS가 장착되어 있다. 한편 
아살과 헤이스팅스는 다른 보고서를 
인용해 하마스, 알카에다, 아부 사야프 그룹,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를 비롯한 15개 테러리스트 집단이 1998년부터 
2005년 사이 적어도 한 차례 이상 해양 공격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많은 테러리스트들에게 바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과 작전을 실행하는 데 매력적인 장소임이 분명하다. 
버지니아주 콴티코 소재 해병대 대학교 연구 펠로우인 
노만 시가(Norman Cigar) 박사에 따르면 바다는 전함, 
석유 시추선, 항구와 같은 고가치 해양 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전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바다는 시가 박사가 
2017년 5월 발표한 논문 지하디스트 해양 전략: 해상 
게릴라전에서 지적한 것처럼 접근로, 통신선, 경제 
자산의 역할도 한다.

테러리스트들은 바다를 통해 장비와 인력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지속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동시에 바다는 테러리스트들이 지상에서 작전을 실행한 
후 신속히 해당 지역을 벗어나는 탈출 경로가 되기도 한다. 
더불어, 시가 박사는 바다가 인신 매매, 불법 석유 운송, 
기타 석유 관련 거래 등 각종 해상 밀수와 불법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경제적 
자산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 2017년 5월 
스리랑카 해군 
구조팀이 홍수 
피해를 입은 
칼루타라 마을에서 
희생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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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이유 및 동기의 조합을 바탕으로, 각종 
테러리스트 집단은 여러 해에 걸쳐 고가치 해양 목표를 
성공적으로 공격했다. 2000년 알카에다가 USS 콜호를 
공격하여 미국 해군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알카에다는 또한 2002년 폭탄을 가득 
실은 소형 보트를 사용하여 프랑스의 대형 민간 유조선 
림부르크호에 대한 공격을 성공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림부르크호가 예멘 해안에서 12해리 지점에 있을 당시 
공격을 수행하여 선원 한 명을 죽이고 12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동시에 9만 배럴의 원유를 72킬로미터에 이르는 
해안에 유출시켰다. 테러리스트들은 또한 2009년과  
2011년 파키스탄 해군 시설도 공격 목표로 삼았으며  
2015년에는 알카에다 또는 이슬람 국가와 연계된  
조직이 이집트 해군 함정을 공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리랑카 정부가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와 
싸우면서 해양 테러리스트 공격에 대한 풍부한 자료와 
역사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제인스 네이비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는 무력 투쟁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스리랑카 해군의 해안 순찰선, 대양 순찰선, 
고속 공격정, 포정 가운데 무려 3분의 1을 파괴했었다.

폴 포블록(Paul Povlock)은 2011년 9월 스몰 워즈 
저널에서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는 현대전 장비를 
대원들에게 공급할 해상 운송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파괴적인 해상 작전을 펼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바다의 열린 기동 공간을 활용해 스리랑카군, 
정부, 경제를 공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리랑카 
해상에서 일어난 첫 해양 테러 공격은 1990년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가 스리랑카 해군 감시 사령선 
아비타호와 에디사라인호를 자살 공격한 사건이다. 
한편 2006년 제인스 네이비 인터내셔널은 1994년 
스리랑카 해군 순찰선이자 최대의 구잠정급 전함이었던 
사가라와르데나호가 자살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는 1998년 스리랑카 해군  
함정 두 척을 공격하여 해군 50여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000년에도 해군 함정에 대해 일곱 차례 자살 공격을  
가해 고속정 네 대가 파괴되고 해군 사상자 13명이 
발생했다. 스리랑카 국방부에 따르면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는 2006년에도 아홉 차례 자살 공격을 실시해  
근해 및 해안 순찰선 여섯 대를 파괴하고 해군 사상자  
58명을 발생시켰다. 이들 사례에서 테러리스트들은 
목표를 압도하기 위해 비대칭적 "벌떼 전술"을 주로 
사용했다. 스몰 워즈 앤 인서전시즈 2011년 판에서  
저스틴 스미스(Justin Smith)는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  
자살 공격정이 "종종 해군 공격정들 사이에 구별이 힘들 
정도로 숨어 있다가 벌떼 전술 및 자폭선 공격에 사용됐다"
고 설명했다. 벌떼 전술에 대한 이해는 해상 대테러 작전에 
고전 중인 다른 나라 해군에게 특히 중요하다.

랜드사가 2000년 발표한 "벌떼 전술과 분쟁의 미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대로부터 내려온 벌떼 전술은 
오늘날 갈수록 자주 사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벌떼 조직이 
일반적으로 자율 또는 반자율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병력, 화력, 대치 및 근접 역량을 동원해 전 
방향에서 동시에 타격을 실시하고 이로써 적의 결속력을 
교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벌떼 군대는 
통신, 네트워크, 지리, 물리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연결된 다수의 소규모 부대를 동원하여 여러 방향에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또한 공해와 원해에서 벌떼 
공격을 수행하는 테러리스트 집단은 동물 세계의 늑대 
무리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유보트와 일본 카미카제 
조종사들처럼 정확한 순간과 지점에 대규모로 집결하여 
피해를 입힌 후 신속히 흩어진다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랜드 보고서는 이에 따라 "각국 군이 접근전 역량과 
교리를 재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헤즈볼라 같은 테러리스트 집단은 남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특수부대의 습격을 받았을 당시 벌떼 전술로 
저항했는데,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서 전술적으로 
철수한 것도 바로 적의 벌떼 전술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벌떼 전술은 재래식 군대의 비재래식 전술이며 이는 
특히 바다에서 테러 위협과 싸우고 있는 전 세계 해군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바다에서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로부터 
수차례 테러 공격을 받은 스리랑카 해군의 경우 이들의 
벌떼 전술에 대응할 교리와 전술을 개발하는 데 고전했다.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의 소형 보트와 싸운 스리랑카 
해군의 경험은 이러한 유형의 전투에서 고전 중인 다른 
해군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

스리랑카의 경험 
스리랑카는 거대한 해양 문제를 안고 있다. 다니엘  
K 이노우예 아시아 태평양 안보 센터 교수인 크리스토퍼 
스네든(Cristopher Snedden) 박사는 2016년 기고한 
글에서 남아시아 지역이 "연료를 비롯한 막대한 양의 
물류가 남서아시아에서 말라카 해협을 거쳐 아시아 
산업 지구로 이동하는 중요한 해상 운송로에 위치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러한 점에서 인도양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스리랑카는 남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 무역에도 
중요하며, 상당한 양의 물류가 스리랑카 남부 항로를 
통과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이 필수적이다.

해양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최근 일어난 재래식 해군 
전투는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해군이 바다에서 
교전한 포클랜드 전쟁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해군이 
보유한 재래식 전투 경험은 해상 도발을 막고 물리치는 
선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의 스리랑카 
해군은 1982년 이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해군 전투 작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타밀일람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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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내전 중 스리랑카 
해군 대원들이 트림코말리 해군 
기지에 사무두라 전함이 입항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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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의 강력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1983년 시작된 
스리랑카 내전 중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는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에 
타밀일람이라는 독립 국가를 
세우기 위해 투쟁했고, 그 후 무려 

26년에 걸쳐 재래식과 비재래식 전투가 육지와 바다에서 
치러진 끝에 2009년 스리랑카 정부는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를 물리쳤다.

내전이 최고조일 당시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는 
대규모의 해상 역량을 동원하여 스리랑카 해군과  
정부에 맞섰다.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 함대는 작전,  
병참, 통신, 정보, 기타 분야를 아우르는 4000여 명의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스몰 워즈 저널에 포블록이 
기고한 글에 따르면 이들은 4인용 트리카급 보트, 6인용 
수다이급 보트, 무라지급 보트, 해상 목표 자살 공격용  
2인승 이다얀급 소형 보트 등 각종 고속 공격정을 유리 
섬유로 자체 제작했다. 이다얀급 소형 보트를 제외한  
모든 함정에는 하나 이상의 중화기가 장착됐고 이다얀급  
소형 보트에는 목표와 충돌 시 폭발하는 폭탄이 탑재됐다. 
이들이 이처럼 소형 보트를 적극 동원한 것은 여러  
전술적 이점 때문이었다.

소형 보트는 해수면 위로 돌출된 부분이 낮고 다양한 

형태로 제작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센서에 쉽게 
탐지되지 않는다. 더불어 이동이 쉬워 해군이나 민간 
플랫폼을 공격할 때 시간, 장소, 방법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일반 어선, 개인용 보트, 레저용 보트, 기타 특수 제작  
소형 고속정의 경우 치명적인 자폭선으로 손쉽게 개조하여 
폭탄을 탑재하고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게다가 소형 
보트는 도류식 항로나 해상 교통량이 많은 좁은 지역을 
저속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고성능 폭탄으로 무장한 
소형 보트는 가장 민감한 장소와 시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소형 보트는 바다에서 파괴적인 벌떼 전술을 사용해 
폭력적인 효과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치명적인 도구다. 
어선으로 위장한 소형 보트는 혼잡한 지역에서 상업용 
선박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데, 전 세계 무역의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유조선, 화학 물질 운반선, 
여객선 또는 크루즈선이 한 번만 공격을 당해도 경제는 
물론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테러리스트 조직은 스리랑카 수도 겸 대표적 항구인 
콜롬보에서 손쉽게 소형 보트를 사용하여 머스크 트리플 
E급 선박 같은 대형 컨테이너선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침몰시켜 스리랑카 국제 해양 무역을 위기에 빠트릴 수 
있다. 또한 소형 보트는 항구 입구 같은 좁은 지역에서 

스리랑카 해군 대원들이 
테러 위협 대응 전략의 
일환인 소형 보트 개념에 
따라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스리랑카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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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내전이 
끝나기 두 달 전 
스리랑카 해군 대원이 
콜롬보 근처 데히왈라 
해변을 순찰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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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해 몇 주는 
고사하고 며칠만 항구 운영이 지연돼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스리랑카 해군은 이처럼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의 
연이은 소형 보트 자살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자 
전략과 교리를 변경했다. 스미스가 스몰 워즈 앤 
인서전시즈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스리랑카 해군의 
와산타 카란나고다(Wasantha Karannagoda) 중장은 
새로운 장비 및 전술을 바탕으로 "소형 보트 개념"이라는 
창의적인 접근법을 개발했다. 포블록의 설명에 따르면 
새로운 전술은 "게릴라에 더 많은 게릴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다얀 자살 보트 등 각종 소형 보트를 사용하는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의 벌떼 전술에 맞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술이 절실히 필요했다. 스리랑카 해군 교리는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의 소형 공격용 보트를 상대로  
훨씬 더 많은 소형 보트를 동원하는, 즉 벌떼 전술에  
벌떼 전술로 대응하는 것으로 진화했다. 스미스는  
소형 보트 개념이 중무장한 고속 해안 순찰정을  
동원해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의 벌떼 자살 전술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와의 전투에 실제로 참가했던  
한 저자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엔지니어 
란체스터(Lanchester)가 개발한 이론, 즉 사망 비율은 
전력 비율에 반비례한다는 제곱 법칙이 스리랑카 해군의 
전략과 소형 보트 개념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서 적보다 수적으로 우세한 군대는 
적보다 전사자가 적다는 것이다. 란체스터는 또한 
장거리에서 운용할 수 있는 현대 무기가 전투의 본질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강한 군대의 전력이 제곱의 법칙에 
따라 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러한 이론과 다양한 
원칙을 바탕으로 스리랑카 해군의 소형 보트 부대가 
창설되어 현장에 투입됐다.

2006년부터 해군은 소형 보트 개념을 실행할 장교와 
수병을 모집했고, 먼저 특수 보트 부대가 창설된 후 
고속 작전 보트 부대가 뒤를 이으며 두 유형의 부대가 
탄생했다. 포블록에 따르면 특수 보트 부대 대원들은 미국 
해군 특공대, 미국 육군 특수부대, 인도 특수부대로부터 
상급 교육을 비롯한 폭넓은 교육을 받았다. 이들의 임무는 
소형 보트를 사용하여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 영역 내에서 
정찰과 감시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한편 고속 작전 보트 
부대 대원들은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와의 해상 교전 시 
최대 30척의 소형 보트를 동원해 벌떼 전술을 펼치는 
훈련을 받았다. 그 결과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스리랑카 해군에 대한 공격 횟수도 꾸준히 
줄어든 끝에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급격히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포블록은 새로운 소형 보트 전술이 "바다 
호랑이를 산산조각 냈다"고 표현했다.  스미스도 스리랑카 

2018년 4월 스리랑카 
콜롬보 주항에서 해군 
병사가 경계 근무 중이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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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성공적인 해양 차단 전략이 스리랑카 정부의 
승리에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평가했다.

향후 전략
스리랑카 해군은 단기적, 장기적으로 전략의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평가 및 계획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여정은 
특히 바다에서 전통적, 비전통적 위협에 맞서야 하는 세계 
각국의 해군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

스리랑카 해군은 소형 보트 함대를 구축하고 해군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해군 함대의 크기와 범위를 
신중히 재조정하는 방법을 택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 
해군은 대형 함정과 소형 보트 전력을 결합하여 
프리깃함이나 전함 같은 전통적인 함정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형 보트를 통해 굳건한 방어 역량을 
갖춤으로써 바다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스트들의 비재래식 
공격에 대응했다.

한편 수산업 분야는 바다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한층 강화된 경계심을 바탕으로 
의심스러운 행위나 불법 활동을 발견,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법에 따라 심각한 불이익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  
현지 어민과 어선을 제대로 조사하고 허가하는  
것만으로도 암시장 활동이 많이 감소할 것이다. 인식  
제고와 협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또한 해군, 해안경비대, 
경찰도 서로의 역량을 이해하고 합동 훈련에 참가하여 위협 
기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통합 합동 역량을 시험함으로써 
각 부문 간 교육과 조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더불어, 안보를 위해서는 공통 주제에 대한 대화 

기회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스리랑카는 매년 국제 
해양 심포지엄인 갈레 대화를 개최하여 해양 테러 위협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남아시아 지역 관점에서 
이러한 주제는 남아시아 지역 콘퍼런스의 의제로 
채택되어 양자 또는 다자간 합의와 자원 공유 조약으로 
이어지는 대화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스리랑카에는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인도, 
일본, 한국, 미국 같은 파트너국과 협력하여 합동 훈련, 
교육,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글로벌 테러 위협에 대응할 
기회가 있다.

고대 중국의 군사 전략가 손자는 "적이 침략하지 않을 
가능성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적에 대항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적이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것이 아니라 
적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만들라"고 말했다.

대테러 전략은 정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협을 
바탕으로 진화한다. 과거에는 지상 영역에서 많은 테러 
사건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테러리스트들이 해양 
영역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스리랑카 해군이 바다에서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와 싸운 경험은 항구, 부두, 수로, 
대양에서의 테러리스트 공격이 가정이 아니라 현실로 
일어난다는 점을 일깨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해군의 규모 조정, 장비 개선, 
균형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그러한 
위협에 맞서 첨단 기술이나 화려한 전술이 아닌 소형 
보트를 사용해 성공을 거둔 스리랑카를 중요한 선례로 
삼아야 한다.  o 

본 기사의 내용은 저자의 견해와 의견이며, 스리랑카 국방부 혹은 미국 정부 기관의 공식 정책이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스리랑카 
해군 트래비스 신니아
(Travis Sinniah) 
중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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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독재 정권이 
민주주의 국가 내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조작, 괴롭힘을 자행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샤프 파워
54 IPD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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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스태프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샤프 파워"의 사용을 늘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정보전을 벌이고 있다. 샤프 파워는 
2017년 12월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금 보고서에서 
크리스토퍼 워커(Christopher Walker)와 제시카 
루드위그(Jessica Ludwig)가 처음 사용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개념이다. 

이들 두 독재 국가는 지난 10년 동안 그 전까지 
사용됐던 매력적인 프로젝트나 선전 캠페인 같은 기존 
개념을 뛰어넘어 진화된 방법으로 민주주의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워싱턴 

소재 재단 겸 싱크 탱크인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금이 
발표한 150페이지 보고서 "샤프 파워: 독재 정권의 
영향력 강화"에서 저자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에 
대한 다른 나라의 인식을 단계적으로 형성해 나가려 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전술은 강압적이라고 설명했다. 

워커와 루드위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독재적 '소프트 
파워'로 지칭해온 것은 사실 대상 국가의 정치 및 정보 
환경을 뚫거나 침투하거나 관통한다는 점에서 '샤프 파워'
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독재 정권과 민주주의 
국가 사이의 새로운 경쟁 상황에서 독재 국가의 '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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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기술은 단검의 끝 혹은 주사기 바늘로 간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워커는 이 재단의 연구 및 분석 
부본부장이며 루드위그는 연구 및 콘퍼런스 책임자다.

저자들은 "이러한 독재 국가의 전술은 기본적으로 
유인이나 설득이 아니라 교란과 조작에 중심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 정치적 다원성과 표현의 자유를 
조직적으로 억압하는 이들 독재 정권은 비슷한  
원칙을 국제적으로 적용하여 국익을 확보하려는  
야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적었다.

2018년 1월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분석 보고서에서 
조셉 나이(Joseph Nye)는 "정보를 기만적으로 사용하는 
샤프 파워는 일종의 하드 파워"라고 설명했다. 나이는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로서 1990년 책에서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한 바 있다. 중국의 경우 
지금까지는 많은 나라들처럼 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문화, 비자, 보조금, 투자라는 수단을 사용해왔으나 
갈수록 체제를 전복하고 교란하는 활동을 늘리고 있다.

2017년 더 이코노미스트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교의 앤마리 브래이디(Anne-Marie 
Brady)는 중국의 공격적인 허위 정보 캠페인을 "정치적 
영향력을 유도, 매수, 강제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전투"
라고 묘사했다.

워커와 루드위그는 특히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동하는 정보의 규모, 특성, 속도를 고려할 때 민주주의 
정부와 사회가 샤프 파워 전술에 대응하는 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저자들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 국가의 영향력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원칙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확고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페루 
그리고 중유럽의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 사례를 분석했다. 저자들은 또한 이들이 
정치적 내러티브를 호주, 뉴질랜드, 유럽,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각국에 은밀히 주입하고 있다는 증거도 
검토했다. 

저자들은 "특정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독재 

2016년 2월 우크라이나 키에프에 위치한  
네덜란드 대사관 밖에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의 배너가 걸려 있다. 
운동가들은 네달란드 우크라이나-유럽연합 연맹 
조약을 앞둔 시점에서 네덜란드 국민들이 러시아의 
정치 선전을 무시할 것을 촉구했다. 2017년  
네덜란드 의회는 조약을 채택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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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징 5단계 중국과 러시아가 
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펼치는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보 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조사 대상 민주주의 국가 네 곳의 경우 중국의 정치 체계와 
외교 정책 전략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된 상태로,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언론인, 편집자, 
정책 전문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남미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이며, 단 중유럽은 현재 러시아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재 정권의 영향과 실상을 밝혀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샤프 파워 전술은 주로 위장술에 의존하고 있다. 즉 국가 
주도 프로젝트를 상업 미디어 혹은 풀뿌리 조직의 활동인 
것처럼 속이거나 현지 단체를 해외 조작용 선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속임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의 감시자들이 그 실상을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악의적인 독재 정권의 영향으로부터 민주주의 사회를 
방어해야 한다. 일단 독재 정권의 영향력 확장 기법과 
특성이 노출되면 민주주의 국가는 자체적인 내부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독재 정권의 전술은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 지도자, 사상가, 기타 정보 게이트키퍼와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러시아와 중국도 민주주의 체제 
내부에 침투하여 지지자를 확보하고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와 이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해야 한다.  
독재 정권의 샤프 파워 추진 목표 중 하나가 반자유적인 
정부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정부와 그 
국민들이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한도에서만 
가능하다.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은 민주주의 
이상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지지하면서 민주주의 행동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소프트 파워의 개념을 재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인, 싱크 탱크 분석가, 기타 정책 전문가들은 독재 
정권이 추구하는 목표가 파괴적이고 체제 전복적인  
"샤프 파워"를 사용하여 민주주의 국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냉전 종료 후 
사용돼온 개념적 용어인 소프트 파워는 현 상황을  
설명하는 데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크리스토퍼 워커 및 제시카 루드위그 저, "샤프 파워: 독재 국가의 영향력 강화",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금, 2017년 12월

국가의 노력은 개별적으로 봤을 때에는 무해하거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무관해 보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 세계적 활동을 
하나로 묶어서 볼 경우 매우 불편한 그림이 
나타난다"고 결론 내렸다.

비대칭성 악용
워커와 루드위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법이 
다르지만 자국의 실제 및 가상 국경을 외부 
영향으로부터 차단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들의 
개방성을 악용한다는 점은 공통이라고 설명했다. 

저자들은 주로 중국이 샤프 파워를 사용하여 
자국 정권 선전에 대한 도전을 억압하면서 메시지와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작, 검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자들은 "중국 정부는 종종 자국을 순수한  
외국으로 또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 없이도  
경제를 발전시킨 성공 사례로 묘사하려 한다"며 
"더불어 중국은 캠페인을 활용해 일당 체제를 
홍보하면서 민주주의가 비효율적이고 혼란스러우며 
경제 개발 촉매가 부족한 체제라고 은근히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한 재래식 수단을 
동원하여 샤프 파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신생 민주 
국가들을 상대로 일당 체제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남미와 기타 지역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자 연구소와 인적 교류를 통한 
국가 지원 연구소, 미디어,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현지 정치인, 기자, 학자를 끌어들임으로써 
정책을 바꾸고 나아가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중국 단체들이 정당, 
개별 후보, 대학에 기부 활동을 벌이고 신문 
지면을 구매하여 국가 정책을 홍보하는 동시에 
중국인 유학생을 통제하여 호주 캠퍼스 내 논쟁을 
억압했다고 다양한 언론이 보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과 러시아의 시민 
사회에서는 그러한 경로가 막혀 있으나 신생 
민주주의 국가 현지에는 이러한 사실이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다. 저자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노력은 민주주의 체제에 침투하여 협력을 촉진하고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하려는 큰 목표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저자들은 중국이 반체제 
인사나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역사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현지 중국 이민자와 그 지지자들에게 
종종 압력을 행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나이는 "샤프 
파워는 정치, 언론, 학계에 침투하고 이들을 무너트려 
자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은밀히 홍보하는 동시에 
허위 정보와 정보 왜곡으로 불만과 논쟁을 억압한다"며 
"중국의 샤프 파워는 세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갖고 

57IPD FORUM



58 IPD FORUM

있다. 깊숙히 침투하고, 자체 검열을 양산하며, 중국 
국익을 위해 작동한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 그것"
이라고 설명했다.

자금 지원 활용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금 보고서의 저자들은 독재 국가가 
샤프 파워와 경제적 수단을 결합하여 정치적 의제를 
추진한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중국은 특히 이 분야에서 
노련하다. 중국 기업의 활동과 그 밖의 영향력 행사 노력을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힘든 각종 간접 채널을 
통해 다양한 강도로 압박한다"고 분석했다.

남미 개방 및 개발 센터의 연구원이자 보고서에서 
남미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후안 카를로스 카르데날(Juan 
Carlos Cardenal)은 중국이 남미 전역에서 펼치는 샤프 
파워에서는 돈이 그 핵심이라고 적었다. 2016년 말 시진핑
(Xi Jinping) 중국 주석은 2020년까지 남미 국민 1만 명을 
교육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카르데날은 이러한 무료 교육, 
교류 프로그램, 중국 유학 장학금 같은 인적 참여 활동이 
남미 지역 엘리트의 지지를 얻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산하 아시아 포럼의 선임 
펠로우인 에반 파이겐바움(Evan Feigenbaum)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경제적 수단을 동원한다. 
중국은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해당 국가가 중국에 유리한 
규칙과 규범을 수립하도록 만들고 있다. 2017년 7월 재단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파이겐바움은 중국이 사실상 
아프리카 국가들로 하여금 대중국 차관을 자본으로 
전환하고 중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며 중국의 기술 및 

엔지니어링 표준과 조달 규칙을 채택하도록  
압박했다고 적었다. 

중국은 또한 국내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껌 제조사 
겸 대형 소매업체인 한국의 롯데 그룹이 한국 정부에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부대용 토지를 제공하자 
롯데 그룹의 활동을 차단시켰다. 로이터에 따르면 2017년 
2월 토지 계약이 체결된 후 수개월 만에 중국 규제 당국은 
소방법 위반을 구실로 중국 내 112개 롯데 마트 매장 
대부분을 퇴출시켰다. 

중국은 징벌적인 접근법도 동원한다. 파이겐바움은 
2017년 11월 몽골이 달라이 라마의 울란바토르 방문을 
허가하자 중국이 몽골의 대중국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사실을 지적했다. 몽골의 영자 신문 더 UB 
포스트에 따르면 이후 2018년 1월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 장관은 몽골이 "교훈을 얻고" 달라이  
라마를 다시는 초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전술
한편 러시아의 샤프 파워 전술은 민주주의 국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더욱 직접적으로 
공략한다. 

저자들은 "중국이 공격적인 투자, 선출, 부정직한 
영업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국력을 확대하려 하는 반면 
러시아는 주로 민주주의 국가를 외양으로나 실질적으로 
끌어내려 동등한 경쟁 무대를 구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폴란드의 싱크 탱크인 사회 문제 연구소의 야체크 
쿠하르치크(Jacek Kucharczyk) 소장에 따르면 러시아는 

한국의 롯데 그룹이 한국 남동부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용 부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한지 며칠 후 
베이징 롯데 마트의 진열대에서 상품이 사라졌다. 한편 롯데 면세점은 부지 제공 계약을 체결한지 며칠 후 
중국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아 쇼핑 웹사이트가 6시간 이상 폐쇄됐다고 밝혔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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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사회가 안고 있는 실망감과 냉소주의를 활용하여 
불안을 야기하고 공공 정책을 훼손한다. 쿠하르치크 
소장은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금 보고서에서 폴란드의 
정치 양극화에 대한 장을 저술했다.

러시아는 중국과 비슷한 전술을 사용하여 국제 
사회에서 적을 약화시킨다. 쿠하르치크 소장은 러시아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역사적 갈등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킴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신생 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폴란드의 지지를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또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유럽 
및 대서양 연안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두 나라의 민주주의 
통치를 파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쿠하르치크 소장은 "자생적인 포퓰리스트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정치 내러티브, 러시아의 정치 선동, 그리고 
중국이 자유 민주주의보다 나은 경제 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초현대적이고 호의적인 독재 정권 강대국으로 
보이기 위해 펼치는 계산된 노력, 이들 사이에는 수많은 
위험한 연관성이 있다"고 적었다. 

러시아는 국영 언론을 국제적으로 확대하고 외국 선거 
개입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에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기 
위해 중국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쿠하르치크 
소장은 그 예로, 폴란드의 경우 제3자 웹사이트들이 러시아 
언론의 기사를 그대로 가져와 보도함으로써 러시아 언론을 
신뢰할 가능성이 낮은 폴란드 국민들이 해당 기사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중국을 비롯한 
독재 정권들은 자국 국민의 인터넷 접속과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고 뉴스와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독재 정권은 세계화의 장점을 악용하는 
동시에 자국 내에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교류나 투명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나아가 워커와 루드위그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가 
기존 민주 국가들에 대해 갖는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취약한 이들 나라를 노리는 현상은 특히 
우려스럽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은 민주주의 가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조치와 도구를 채택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정보 및 아이디어 장악을 위해 국제적으로 
벌이는 캠페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저자들은  
"민주주의 강대국들이 이러한 도전을 물리치지 않는다면 
이는 리더십 역할을 회피하고 동맹국을 버리고 오랫동안 
유지해온 자국 안보까지 도외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저자들은 "중국 및 러시아와 자원이 풍부한 다른 독재 
정권이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현재의 추진력을 계속 
유지한다면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세계 안보와 번영의 바탕이 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o

러시아 언론이 정치적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 무슬림 청년 세 명이 베를린에서 러시아계 독일인 여성을 강간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자 
2016년 1월 독일 시위대들이 수상관저 밖에서 "오늘은 내 아이지만 내일은 당신의 아이 차례"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독일 경찰은 
신속히 해당 뉴스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미국과 프랑스의 정치 및 선거에도 개입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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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의 지리 전략적 방향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인도 태평양으로 바뀌고 
인도의 정치-군사 전략도 이에 따라 
조정되면서, 태평양 섬 지역에 대한 

인도의 전략적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우선, 지금까지는 인도의 해양 전략 방향이 

유라시아 주변 지역을 향하고 있어 벵골만, 
아라비아해, 남중국해 등 인도 태평양 연안  
지역에 전략적 초점을 두어왔고 태평양  
섬 지역은 오랫동안 등한시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곧 바뀔 것이다.  
인도의 해양 전략은 이제 인도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국익을 지키는 것과 별도로  
인도 태평양의 해양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리전략적으로 태평양 섬 지역은 
오스트랄라시아와 남미를 연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마무리되면 이 지역의 
해양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평양 섬 지역은 넓은 아시아 태평양의 일부인 
동시에 이제는 그보다 더욱 넓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포함된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바꾼 것처럼 인도의 해양 
전략 방향과 군 조직도 남태평양과 태평양 섬 
지역을 아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도가 해양 범위 확장을 계획 중인 
태평양 섬 지역은 종종 "열도" 전략이라 불리는 
중국의 해양 확장 전략에도 포함된다. 중국은 냉전 
시대에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태평양 
섬 지역까지 정치 군사력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실질적인 확장 작업은 1980년대 
초부터 조용히 시작됐다.

태평양 섬 지역 내 인도의 존재감
인도 비사카파트남에 기지를 둔 동부 함대의 작전 
범위가 말라카 해협을 포함하지만 태평양 섬 
지역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인도의 존재감은 아직 제한적이다. 그러나 인도가 
전략적으로 위치한 안다만과 니코바르 섬에 
새로운 함대 기지를 확보하여 지역 내 해양 활동 
참여를 확대할 경우 이러한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인도가 2015년 인도 해군 해양 안보 전략 문서에 
개략적으로 소개한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다만과 니코바르 섬에 추가 
함대를 배치하여 남태평양 해양 활동 참여를 
늘려야만 한다.

현재 인도는 태평양에 영구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부대는 없으나 외교적으로는 2002년부터 
태평양 섬 포럼에 참가하며 남태평양 상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남태평양 섬 국가들의 
개발 프로젝트에 연화 차관 형태로 해외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인도가 이 같은 활동을 통해 동방 정책의  
범위를 남태평양까지 넓히는 노력은 2015년 8월 
인도 자이푸르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섬 협력  
포럼 제2차 정상 회담에서 특히 많은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정상 회담에 참가한 14개 태평양 섬 
국가 중 유엔 투표권이 없는 쿡 제도와 니우에를 
제외한 12개국이 인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약속했다.

이보다 앞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2014년 11월 피지 방문 중 태평양  
섬 지역에 대한 인도의 외교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이를 기점으로 이 지역에 대한 인도의 외교력이 
확대되어, 모디 총리는 인도 태평양 정상 회담을 
통해 아프리카와 협력했던 것을 모델로 삼아 

지정학적 상황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인도가 
남태평양으로 주의를 돌리고 있다

보이스IPDF

발라지 찬드라모한(BALAJI CHANDRAMOHAN)

태평양 섬에서 진행 중인 
인도의 전략적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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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설립된 그룹으로서 피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 등 멜라네시안 4개국과 
뉴칼레도니아 카낙 및 사회주의 국가 해방 
전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평양 섬 지역
태평양 섬 포럼 멜라네시안 스피어헤드 그룹
1971년 창설, 18개 회원국: 호주, 쿡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국, 
피지, 프렌치 폴리네시아, 키리바시,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마샬 제도, 사모아, 
솔로몬 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중국

대만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연방국

북마리아나제도(미국령) 하와이

괌
 (미국령)

아메리칸 사모아
 (미국령)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즈먼해
인도양

남태평양

남태평양

필리핀해

산호해

마셜
제도

나우루

투발루

바누아투
사모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쿡
제도

(뉴질랜드령)

 

뉴칼레도니아

(프랑스령)

니우에

(뉴질랜드령)
통가피지

파푸아
뉴기니 솔로몬

제도

 
뉴질랜드

키리바시

포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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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의 수도 수바에서 제1차 인도 태평양 섬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14개 태평양 섬 국가 지도자를 모두 초대했다. 
여기서 바로 인도-태평양 섬 협력 포럼이 출범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모디 총리가 피지를 
방문할 때까지 인도와 뉴질랜드 간에 외교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부재는 인도 및 
태평양 섬 개발 콘퍼런스의 일환으로 VK 싱(V. K. Singh) 
인도 외무장관이 2017년 5월 수바를 방문한 자리에 
뉴질랜드의 인도 고등 판무관이 참석하면서 바뀌었다. 
뉴질랜드에 설치된 인도 고등 판무관 사무소는 키리바시, 
나우루, 사모아 등 세 개의 태평양 섬 국가에 관련된 
업무도 담당하면서, 미크로네시아와 폴리네시아를 
중심으로 인도의 외교를 이끌고 있다.

인도는 피지와 파푸아뉴기니에만 상설 외교 기관을 
두고 있으며 군대는 어느 곳에도 주둔하고 있지 않다.

반면 칠레에는 인도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칠레는 
태평양 남부부터 동남부에 이르는 긴 해안을 바탕으로 
폭넓은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어 남태평양 강대국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주 칠레 인도군은 적극적인 군사 
협력을 통해 칠레 해군이 상륙 및 병참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인도는 인도네시아와도 협력할 예정이다. 모디 총리는 
최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내 해양 활동 확대 계획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인도네시아의 해양 펄크럼 비전 개념을 지지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도 태평양 섬 지역까지 포함하는 인도의 
동방 정책을 지지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외교적 측면에서도 인도가 태평양 섬 
지역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피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 
등 멜라네시안 4개국과 뉴칼레도니아 카낙 및 사회주의 
국가 해방 전선으로 구성된 멜라네시안 스피어헤드 그룹에 
참가하고 있으며 2015년 6월 준회원국으로 인정받았다.

멜라네시안 스피어헤드 그룹은 인도가 수년 동안 
경제와 외교적으로 참여도를 높이고 있는 대안적 
태평양 섬 포럼이다. 인도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멜라네시안 국가를 중심으로 남태평양에서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그 전술적 조치로 멜라네시안 
스피어헤드 그룹 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바누아투에 해군 기지 건설을 고려 중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인도네시아,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인도의 태평양 섬 지역 진출을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바누아투에 기지를 설치할 경우 
이는 특히 미국의 가까운 동맹이자 파이브 아이즈 정보 
동맹의 일원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가깝기 때문에 군사  
"정보 플랫폼"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흥미롭게도 프랑스 역시 남태평양에 군사 기지와 해외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인도와 프랑스는 인도-미국 

2015년 8월 인도-태평양 섬 협력 포럼 정상 회담 기간 중 태평양 섬 지도자들이 인도 
자이푸르의 앰버 포트를 방문하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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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교류 조약과 비슷한 군수 교류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인도는 인도양 서부에 위치한 프랑스 군사 기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도-프랑스 조약의 범위는 남태평양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인도가 태평양 섬 지역에 
기지를 건설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인도는 군사 협력을 통해 격년제로 열리는 
남십자성 훈련 등에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군과 함께 
참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인도는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미국과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류하며 
태평양 섬 지역에서 활동의 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피지 요소
올해 피지 선거는 인도의 태평양 섬 지역 활동 확대를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피지는 폴리네시아 
삼각지대 밖에 있는 멜라네시안 국가지만 문화와 정치는 
폴리네시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인도계 피지 국민이 1987년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06년 프랭크 바이니마라마(Frank Bainimarama)가 
쿠데타로 집권하고 2014년 총선을 통해 총리로 다시 
권력을 통합하면서, 지난 12년 동안 피지는 정치와 
경제적으로 격동의 시간을 겪었다. 바이니마라마 총리가 
2018년 선거를 통해 권력을 더욱 강화할 경우 피지는 
멜라네시안 스피어헤드 그룹의 회원 자격을 재확인함과 
더불어 폴리네시안 스피어헤드 그룹 같은 다른 지역 
포럼에서도 회원 자격을 주장하며 정치적 무게감 행사를 
시작할 수 있다.

바이니마라마 총리는 피지가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여 
중국은 물론 인도로부터도 경제 투자를 받고 남태평양의 
싱가포르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지지해왔다. 
인도는 피지가 2006년 시작한 북방 정책의 일부였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이중 

용도의 항구 준설이나 도로 건설 같은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공사를 진행해왔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인프라는 민간은 물론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인도가 태평양 섬 지역으로 활동 영역 확장을 
추진함에 따라 멜라네시안 스피어헤드 국가들은 수바에 
본부를 둔 지역 안보군인 리전을 창설할 가능성이 있다. 
리전은 멜라네시안 스피어헤드 국가에서 제공하는 군대, 
경찰, 국경 수비대, 세관 요원 인력으로 구성되며 특히 
피지와 파푸아뉴기니는 군 및 경찰 부대에 많은 인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8년 피지 선거가 끝나면 리전은 
인도의 적극적인 군사 및 기술 지원을 받게 된다.

인도는 이러한 군사 외교적 노력을 통해 태평양 섬 
국가에 군사 기지를 세우고 군대(특히 해군)의 주둔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인도는 또한 재외 국민을 
통해서도 남태평양 내 존재감을 확대할 수 있다. 인도는 
남서태평양의 호주, 뉴칼레도니아, 피지, 뉴질랜드에 
상당한 규모의 재외 국민이 있으며 이들은 인도 본토와의 
사이에서 정보 교류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남태평양의 중국 재외 국민과 달리 인도 재외 국민 
사회는 애국심이 다양하며 인도 정부나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굳게 뭉치지도 않는다. 따라서 중국처럼 첩보 또는 
내정 간섭에 활용될 여지가 적기 때문에 남태평양 국가들 
입장에서는 좋은 자원이 된다.

결론적으로 인도는 해양 범위 확장의 일환으로 
남태평양과 태평양 섬 국가들까지 활동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인도는 인도 태평양과 그 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이 지역 내의 기존 외교, 
경제, 문화 관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o

2015년 8월 인도 자이푸르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섬 협력 포럼 정상 
회담 중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왼쪽)가 사토 킬만(Sato Kilman) 
바누아투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AP 통신

2018년 3월 뉴델리에서 열린 에너지 콘퍼런스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오른쪽)가 프랭크 바이니마라마 피지 총리를 환영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발라지 찬드라모한은 퓨처 디렉션스 인터내셔널의 방문 펠로우다. 본 기사는 2018년 6월 13일 온라인 

잡지 더 디플로매트에 게재된 내용을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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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적인
안전 조업
많은 마다가스카르 국민들은 

바다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인 
마다가스카르는 해안선 길이가 
5000킬로미터에 달한다.

세계 어자원의 붕괴 위험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남부 
마다가스카르 주민들은 천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조업 방법을 개발했다.

남획 방지 풀뿌리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클린 라침바자피
(Clin Ratsimbazafy)는 "어렸을 
때 아빠와 바다에 나가면 고기가 
정말 많았다"고 말했다.

마다가스카르 남서 해안 마을 
안다바도아카에서 늦은 오후에 
그물을 수리하던 그는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고 해양 자원을 보존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고 덧붙였다.

마다가스카르의 현지 해양 
보존 지역인 벨론드리아크는 
2006년 처음으로 지정됐으며 
바다와의 공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현지 해양 보존 지역은 이후 
급성장하여 마다가스카르에만 
100여 곳이 있으며 멀리 피지와 
코스타리카까지 전파됐다.

일례로 벨론드리아크의 문어 
보존 지역은 문어가 성체가 될 
때까지 조업을 금지하여 문어 

개체수를 회복하고 조업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어 
보존 지역을 보고 배우기 위해 
멀리 멕시코에서까지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벨론드리아크 사장 리처드 
바두랄리(Richard Badouraly)는  
"주민들에게 자원이 고갈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교육하자  
매일 사용하는 자원을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벨론드리아크를 지원하는 영국 
기반 자연 보호 단체 블루 벤처스에 
따르면 오늘날 현지 지역 사회는 
정부와 협력하여 마다가스카르 
해안 11퍼센트를 관리하고 있으며 
디나로 알려진 관습 환경법을 종종 
적용하고 있다.

벨론드리아크는 인도양에서 
가장 큰 현지 관리 해양  
보존 지역으로서 넓이가  
640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바두랄리 사장은 다른 
지역 사회도 멸종 위기 어종이 
사라지기 전에 풀뿌리 어자원 
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앞으로  
모든 지역 사회가 바다에서 
수확한 것에 만족하고 모든  
것이 다시 자라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로이터

세계 지평IPDF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강철 생산이 가능한지 시험할 
공장이 착공됐다.

전무이사 겸 CEO인 마그누스 
할(Magnus Hall)(사진)이 이끄는 
바텐폴은 미화 1억 5800만 달러 
규모의 시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제철회사 SSAB 및 광산회사 LKAB와 
손을 잡았다.

기존 공장은 철을 강철로 만들 때 
석탄을 사용하는 관계로 온실 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한다.

2020년까지 북동부 룰레오 
마을에 건설될 새로운 공장은 석탄과 
코크스(석탄을 가열하여 만드는 고체 
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할 예정이다. 
2018년 6월 바텐폴은 합작사 
휘브리트를 설립하고 2035년까지 
산업용 공정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바텐폴은 이 기술이 스웨덴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10퍼센트 
감축함으로써 파리 기후 협약에  
따른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AP 통신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제철소

마다가스카르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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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중순 
유럽연합은 유럽 

의회에서 인간의 사격 결정 없이 
살상하는 무기의 개발, 생산, 사용에 
대해 국제적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킬러 로봇"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율 무기는 인간의 제어 없이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목표를 
선택하고 공격하도록 프로그램된 
기계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킬러 로봇이 사이버 공격 시 또는 
프로그래밍 실수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럽연합 외교 및 안보 정책 
수석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는 투표 전날 의회에서 
진행된 논의 중 "먼 미래나 공상 
과학에 대한 논쟁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자율 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사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영리단체인 국제인권감시기구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이스라엘, 한국, 
러시아, 영국 등 여러 나라들이 무장 
드론 같은 전조 장비를 비롯해 자율 
무기 시스템에 한층 다가가고 있다.

2017년 러시아 통신사 타스는 
러시아 방위산업체 칼라시니코프가  
"목표를 확인하고 공격 결정을 내릴 

유럽 의회 의원들, 
'킬러 로봇'의 전 세계적 금지 촉구

수 있는" 자동 무기를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유럽 의회 의원 대부분은 이 같은 
무기의 사용이 인권과 인도주의적 법에 
문제가 된다며 결의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결의안이 일상용 
인공 지능 과학의 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무기 
사용을 계속하고 유럽연합만 금지할 
경우 안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유럽 의회 그린스/EFA 그룹의 안보 
정책 대변인 보딜 발레로(Bodil Valero)는 
"자율 무기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며 "생사 결정권을 
인간이 아닌 기계에게 넘겨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결의안에 따라 유럽연합은 

2018년 11월 유엔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국제  
협상에 앞서 공통 입장을  
정해야 한다.

그린스/EFA 그룹의 
성명서에 따르면 유엔 
차원에서는 26개국 정부가 
인공 지능 무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 단체 PAX는 9월의 
결의안 투표 후 성명서에서  
"이번 결의안은 인공 지능 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중요한 추진력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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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모조모IPDF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총성이 울리면 신기술이 총성의 위치를  
파악하고 경찰에게 즉시 알린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미국에 이어 도입한 
총성 감지 오디오 기술은 국토의 반대쪽 크루거 
국립 공원에서 야생 동물 밀렵을 단속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

폭력 사건으로 악명 높은 케이프 타운의 
케이프 플랫츠에서는 2018년 갱단 총격 
사건에 대해 이 기술을 활용한 첫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경찰은 앞으로도 계속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년 마넨버그와 하노버 공원 지역에  
이 기술을 도입한 케이프 타운 부시장 JP 스미스
(J.P. Smith)는 "총격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시민 
신고 비율은 약 13퍼센트에 불과하나 이제는  
모든 총격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며  
"발사 지점을 2~10미터 내의 오차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미스 부시장은 신기술이 도입된 곳의 경우 불법 
총기 발견도 5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또한 총기 범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케이프 타운은 주변 곳곳에 설치된 음향 
센서로 작동하는 이 기술의 사용 범위를 현재  

7제곱킬로미터에서 18제곱킬로미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세계에서 살인 사건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2018년 9월 경찰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살인 사건 
사망자가 2만 336명에 달해 전년도 같은 기간 
1만 9016명에 비해 약 7퍼센트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다수는 케이프 타운이 주도인 
웨스턴 케이프의 갱단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케이프 타운 대학교에 따르면 국가 전체의 
평균 살인율이 10만 명당 34명인 데 비해 케이프 

플래츠는 지역에 따라 10만 명당 무려 250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케이프 타운 대학교 범죄학자 가이  
램(Guy Lamb)은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며 "1994년부터 실업률, 가난,  
불평등이 심화됐고 이러한 요소가 높은  
강력 범죄율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마넨버그 주민인 샤키어 아담스(Shakier 

Adams)는 케이프 플래츠의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여기서 자라면 문자 그대로 매일 총격을 
경험한다. 대화 상대, 가는 곳, 교류하는 사람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 AP 통신

남아프리카,  

총기와의 싸움

구
글,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기업이 1시간 내에 
극단주의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유럽 당국이 

이들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장 클로드 융커

(Jean-Claude Juncker) 위원장은 2018년  
9월 연설에서 유럽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 같은 새로운 규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시간 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 불법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테러 활동을 
준비하거나 선동하거나 미화하는 선전"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당국이 이러한 콘텐츠를 감지하면 호스팅 
인터넷 기업에게 삭제 명령을 내리게 되고 
해당 기업은 1시간 내에 이를 삭제해야 한다.

그동안 인터넷 기업들에게 극단주의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처리하도록 허용해온 
유럽연합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의 
승인이 필요한 이 제안을 통해 큰 변화를 

꾀하고 있다. 1시간 규칙은 2018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인터넷상 극단주의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제안했던 일련의 
권장 사항 중 하나다.

이번 제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 
기업들은 콘텐츠가 처음 삭제된 후 다시 
게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4퍼센트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의 경우 모기업 
알파벳사의 2017년 수익인 미화 1109억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벌금액이 최대  
미화 44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구글은 "테러리스트 콘텐츠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터넷에서 폭력적인 극단주의를 
근절하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노력에 공감한다"며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노력을 환영하며 집행위원회, 각 회원국, 
사법 기관과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AP 통신

1시간 내에유럽, 
   인터넷 기업들이 

극단주의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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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팅샷IPDF

사진: 이세이 가토(ISSEI KATO) | 로이터 

2018년 6월 21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일본 자위대 의장대 대원들이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필립 S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대장의 환영식을 준비하고 있다. 로이터는 데이비슨 대장이 일본 방문 중 신조 아베(Shinzo Abe) 총리 및 이쓰노리 
오노데라(Itsunori Onodera) 방위성 대신과 만나 일본의 방어 그리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복구 불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오노데라 대신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예의주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본-미국 
동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흰색 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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